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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각 민족과 국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
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받고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핑계치 못
하게 하여 복음으로 다시 이끌어 낼 수 있
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
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명목상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름뿐

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다. 주로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 민족, 단체, 가문에서 생

의 통과의례로서 유아 세례, 결혼식, 장례식 

할 때만 교회에 나오고, 평소에는 교회 예

배에 거의 나오지도 않으며, 교회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일반적

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명목상 크리스천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다.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지 기독교와 접촉을 가진 사람들이며, 스스

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불리

운다. 그러나 순전한 크리스천 신자로서 가

져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필수요소 1.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

백하는 신앙고백, 2. 규칙적인 교회 예배 출

석, 3. 기독교 신앙 활동(선교, 봉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런 것들은 결여

돼있는, 그야말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다.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Being 

Christian in Western Europe: The 

majority of Europe’s Christians are non-

practicing, but they differ from 

religiously unaffiliated people in their 

views on God, attitudes toward Muslims 

and immigrants, and opinion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에 따르면, 무려 

46%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며, 18%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4%는 종교

와 무관하게 살고 있고, 5%는 다른 신앙들

을 가지고 있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문제는 이미 초대교

회에서도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

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

들”(눅6:46),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딤후3:5),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계3:1이하) 

등이 그것이다.

1998년 12월 로잔대회(LCWE)에서 다룬 

“노미널리즘에 대한 연구 종합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약 44%가 

명목상 크리스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크리스천의 증가 현상은 전 세계적

인 현상이다. 이것은 이제 서구 기독교세계

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주의적 신학노선

을 지닌 교파에만 제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 악성 바이러스 현

상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로잔운동측은 

지난 8월, 지구촌 크리스천들에게 “영적 탕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

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A Global Call to 

Engage Nominal Christians: Resourcing 

the global church to understand nominal 

Christianity, that the missing ‘Christians’ 

might come home). 

전 세계에서 모인 신학자 40명, 선교사

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

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서, 실제적인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모였고, 8월에 지구촌 크리스천들

에게 호소하게 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CT, 로잔운동의 명목상크리스천들 지구촌 전도대상 진행과정 소개

서유럽에서 전도의 대상은 자신을 무신자로 여기는 불신자나 이

민자로 들어온 무슬림이 아니라,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명

목상” 크리스천이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증가는 이제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종교적 넌스

(Nones)까지, 이름뿐인 크리스천의 증가로 전도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 퓨리서치 그리고 라이프웨이 

등에서 ‘명목상’ 크리스천 증가에 대한 설문 결과들이 연이어 발

표되고 있다. 그만큼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 멀어진 변두리 

또는 주변화 된 크리스천이었으나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

리스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서유럽 명목상 크리스천들

을 다시 교회공동체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

여준다(Europe’s Big Mission Field: Nominals: How do you 

persuade someone who already thinks they’re a Christian to 

become one?)

1.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13년 연속 와튼스쿨 협상 과목의 최

고인기 교수인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절

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고 조언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당신도 상대

와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

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를 이끌어가거

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

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적으로 배

제하는 것이 원활한 합의를 끌어낼 것

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스트레스 받는 상

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주변 사

람이 분명 존경(respect)을 보낼 것이

다. 자신에게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스트레스 해소하자.

2. 요점 정리한 글을 잘 쓴다

직장에서는 보고서가 모든 것을 말

한다. 특히 요즘은 리모트로 일하는 경

우가 많아지면서 요점을 간결하고 정

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

요하다. 간혹 가다 간단히 사내 메신저

로 보내면 끝낼 사항을 굳이 전화하거

나 자리에 와서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글로 전달하

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기획자나 마케터 등 프레젠테이션이

나 기획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 직군은 

특히 작문능력이 중요한데, 여기서 작

문능력은 유려한 글솜씨가 아니라 핵

심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

한다.                      <3면으로 계속>

많은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사고의 70%는 잘못된 커뮤니

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한다.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야근, 낮은 연봉, 뒤쳐진 복지후생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

인은 ‘인간관계’다.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소통의 달인’돼야한다!
리더십저널, PA 와튼스쿨 스튜어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커뮤니케이션 5대 원리 소개

“심리와 의중 파악이 가장 어렵지만

     이중잣대 소유자는 심리파악 안 돼” 

서유럽에서 전도대상자는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명목상’크리스천들이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사

16면

시 론
은희곤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2018년 9월 8일 토요일www.chpress.net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시    사

지금 미국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뇌종양으로 애리조나 주 자택에서 81세 나이로 숨

을 거둔 그는 정치적 진영을 떠나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

했다. 당시 작전 중 비행기가 격추돼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다. 그 장애는 

평생 매케인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희망을 소유하게 하는 축복이었다. 매케인 의원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이 기반이 됐다. 정치인 매케

인 이전에 그는 신앙인이었다(John McCain and religion: 

Senator was raised Episcopal, attended Baptist church).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포로로서 보여준 매케인의 영

웅적 행동, 나라 사랑과 정치적 

헌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워싱턴의 오랜 동료들은 개인

사를 회상하며, 매케인의 생애

와 유산에 존경을 표한다.  

매케인은 버지니아 주의 성

공회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

곳에서 매일 아침과 주일 저녁

에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성

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 말

씀을 인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그의 비

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의 신앙

은 보다 영적으로 성장기를 맞

게 된다. 그는 5년 반 동안 전쟁 

포로로 지내야 했고, 그 중 2년 

간 독방에 감금됐다. 그는 당시 

“자유로울 때보다 더 자주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했

다.

독방에서 나온 뒤, 성경 반입

이 허락되지 않아 매케인은 성

경 구절들을 기억해내며 동료

들과 성경공부를 했다. 평소에

는 그냥 지나쳐왔던 크리스마

스에 존 매케인은 그 의미를 곰

곰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

다.

베트남 포로 생활 시절에 있

었던 일이다. 그는 모든 희망이 

단절돼있던 수용소에서 크리스

마스를 맞았다.

외부에 있었다면, 아니 미국

에 있었다면 가족 또는 친구들

과 즐거운 한때를 보낼 시기인

데, 수용소 안에서 맞는 크리스

마스는 매케인에게 사색의 시

간을 갖게 했다.

그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신

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읽기 시작했다.

매케인은 "그때 성경을 읽으

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었

다"며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탄

생을 축하하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에 대

한 감격의 눈물이었다"고 회고

한 바 있다.

그는 생전 타임지와의 인터

뷰에서 "지옥 같던 지하 감방에

서 오랜 포로생활로 인한 외로

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오직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케인이 수용소 벽에 

누군가 써놓았던 글귀(나는 전

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를 

보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고

통을 이겨냈던 일화는 유명하

다.

매케인은 수용소 안에서 극

심한 고문에 시달렸었다. 육체

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로 마음

속에 쓴 뿌리가 있음에도, 베트

남이라는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인이 돼서는 평

소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위

해 애썼다. 이면에는 '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이 그를 붙

잡았기 때문이다. 

VNA와 VN익스프레

스 등 베트남 국영매

체들도 매케인의 별

세소식과 함께 그의 

이 같은 역할을 상세

히 소개하면서 친구, 

화해의 인물 등으로 

묘사했다. 또, 주베트

남 미국대사관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건물에서 매케인

을 위한 조의록을 쓸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했는데 이는 그만

큼 그가 전후 미국과 베트남 관

계를 위해 얼마나 공헌했는지

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늘 공공연하게 "내가 지

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

백해 왔다. 신디와 재혼한 뒤, 

부부는 노스피닉스침례교회에 

나갔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관

한 메시지는 그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됐다.

2008년 대선 기간 중에 릭 워

렌 목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물었을 때, 매케인

은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

다는 걸 의미한다”고 대답했다.

매케인은 미국 대권에도 두 

번이나 도전했었다. 물론 모두 

낙선했지만 그는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소속이

었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

으로 하는 표밭인 '바이블 벨트'

를 향해서도 비판 발언을 하는 

등 소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첫 대선 때 보수 기독교

계의 유명 인사였던 팻 로버트

슨 목사가 연일 혐오와 배제를 

일삼는 발언을 계속하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대형교회인 코너스톤교회의 존 

해기 목사가 "당시 나치가 유대

인들을 유럽에서 학살하고 추

방한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해할 수 없지만 모든 건 신의 

뜻 안에 있다"고 설교하자 이 

발언을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

다. 자칫 보수 교계 유권자가 

이탈해 표를 잃을 수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 발언

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 때

문에 매케인은 평소 공화당 내

에서도 '독불장군(maverick)'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

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늘 반대했다. 극

보수 기독교계의 타협 없는 독

선적 인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관용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라며 편협한 근본주의 기독교

계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에

서는 한때 매케인을 못 미덥게 

여기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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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매케인 소천으로 가슴앓이 중!
미 언론,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존경받던 그의 삶과 신앙 집중 조명

시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난 반인반신으로, 인간과 싸움은 

물론 신과 싸움에서도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용사였습

니다. 그가 어느 숲길을 걷고 있을 때 작고 초라한 한 마

리 괴물이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작은 괴물쯤이야, 그

는 간단히 물리치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

물이 다시 나타나 공격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괴물

은 처음 대했을 때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괴물의 

두 번째 공격을 가까스로 물리친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숲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곧 숲의 출구가 보이는 곳

에서 같은 괴물이 다시 나타나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게도 그 괴물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

게도 패배한 적이 없는 헤라클레스조차 그 괴물을 더 이

상 상대하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괴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테나는 헤라클레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괴

물은 맞설수록 더욱 강해지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맞서지 말고, 싸

우지도 말고, 못 본 척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괴

물의 이름은 '다툼'입니다"(인터넷 퍼옴).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조금 지나 뒤돌아보

면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왜 그랬나” 하는 후회

가 밀려오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존심이나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아

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일들이 아주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여기서 끝납니

까? 그 다툼 때문에 결국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지다

가 어떤 말, 일,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의 결과는 어찌될까? 우리들에게 이

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우리는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사람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대답하고, 그 대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처한 환경과 경험들이 무척이나 다르기에 거기엔 의문과 대립과 분열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저 한구석에서 씩 웃으며 쳐다봅니다. 사단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무

너뜨리고,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

성들은 성경이 대답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 길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

람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엡 4:3)이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사단과 마귀는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이를 나에게서, 가족과 교회로부터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자각을 갖

고 “성경,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의 원인과 결과와 해결방법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미움(잠10:12), 교만(잠13:10), 미련(잠20:3), 자기와 상관없는 간섭(잠26:17), 

욕심(잠28:25), 분노(잠29:22),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딤후2:23),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딤전6:5), 정욕(약4:1) 등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

이 시비를 일으키고(잠26:21), 온갖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약3:16)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은, 사랑(잠10:12), 권면을 듣는 지

혜(잠13:10), 제비뽑기(잠18:18), 멀리하는 것(잠20:3),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

손(빌2:3), 피하라(딛3:9) 등등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툼 중 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을 축복하사 가축들

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다툼이 있자 아브람이 롯에

게 말합니다. 다툼을 피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

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아버지 같은 아브람에게 마땅히 “아니되옵나

이다 삼촌이 땅을 먼저 택하소서!” 해야 했었는데, 그만 욕심이 눈을 가려 덥석 가장 비

옥하게 보이는 땅을 택하여 떠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롯이 택

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였고(창19:25), 아브람은 질투가 날 정도

의 굉장한 축복, “....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13장). 땅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즉 “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입니다. 

요즈음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짜증이 배가 되고, 뭔가 툭 건드리면 터질 거 같은 

이때에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겸손과 양보로 다툼을 피하고 사랑을 세워나가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면 어떠할 지

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pastor.eun@gmail.com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월남전 포로로서 영웅적 행동, 나라 사랑과 정치적 헌신 보여 

5년반 수용소생활 중 신앙 견고해져...베트남과 관계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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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엔 집에 돌아

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환갑, 칠순, 팔순 생일잔치를 하면

서 내일도 저 사랑하는 자손들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요? 분주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

리에 들면서 과연 내일 아침에 호흡하며 

살아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위독

한 환자들의 90% 이상은 자신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

연히 죽음의 순간이 찾아 왔을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나 자녀들, 중요한 

의료/장례 결정을 위임할 대리인에게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앰뷸런

스에 실려 들어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에 자신이 스스로 자

신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를 대

비해서 의료결정 대리인(Medical Decision Agent)을 지정해 놓거나, 적

어도 위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이나 기도삽관(Intubation)과 같은 

생명 연장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

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80% 이상의 환자들이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미

루어놓다가 갑자기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고 건강한 교통사

고 환자들 중에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장기 기증의 의사를 조심스럽

게 타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환자 자신이 유언으로 남기거나 생전

에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바가 없으면, 유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원하

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례에 관한 현실적인 준비도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사

항입니다. 얼마전 비교적 생활이 어려워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

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있었

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환자를 살려보려 애썼지만, 당뇨 및 심혈

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던 병력도 있고 워낙 체력이 떨어져 결국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 두 여동생이 연락되어 찾아왔고, 두 

아들은 술에 취해 연락이 안되다가 네 시간이나 후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웰페어 수혜자들이었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아무 준비도 없었고, 심지어 

본인마저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을 맞고 말았습

니다.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시신을 가족이 지정하는 장의사로 이송시켜

야 하는데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조차 아무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경제

적인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환송 예배를 응급실에서 

드려주고 난 후, 채플린인 저는 지역 장의사 명단과 비용이 적힌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족들이 결정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두 아들과 동생들

은 의견이 맞지 않아 저렴한(화장만 해주는 곳: 700달러 정도, 화장과 장

례식을 모두 해주는 곳: 5000달러 정도) 화장을 하자는 쪽과 시신을 절대 

화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매장(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5,000달러 정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서너 시간을 논쟁을 벌

였습니다. 시신 보관실을 두지 않는 종합병원은 보통 최대 3-4시간 안에

는 시신을 장의사가 픽업해 가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결국 병원이 지정한 

인근 장의사로 일단 시신을 옮겨놓고 추후 가족들이 원하는 장의사로 재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그 다음 날 결국 

화장키로 결정을 하였고 장의사의 시신 픽업 및 하루 보관에 화장

(Cremation) 자체 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대비한 영적인 준비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

하겠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는 미리 해놓아야 유가족들

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 있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던 세상과 가족들

과의 아름다운 이별에 따른 준비에 소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두 번 아픔을 겪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죽음에 대비한 의사결정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20) <1면에서 계속>

오늘날 명목상 크리스천의 모습

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실재하고 있다. 로잔위원회의 보

고서(1998년)에 따르면 13가지의 

모습으로 오늘날 전 세계 명목상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

다. 

①인종적-종교적 정체감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②제 2세대 

기독교인들 ③의식주의자들 ➃혼

합주의자들, 즉 기독교를 받아들

이는 동시에, 다른 종교, 다른 세

계관의 영성, 도덕적 가치 등도 수

용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

다. 

➄ 시 들 어 버 린  자 들

(disillusioned), 즉 교회 다니면서

도 기독교가 증거하는 바 몸의 부

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천국과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

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진

리가 증거하는 소망과 비전을 공

유하지 못한 이들이다. 

➅탈진된 사람들, 즉 교회 직원

으로서, 기독교 기관의 직원으로

서 어떤 의무로서만 기독교 일을 

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신앙고백

도 없으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

랑하는 마음 없이 일반 직장인처

럼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들이 있다. 

➆두 갈래로 나누어진 사람들

(bifurcated), 즉, 삶의 우선순위를 

기독교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채, 

세상풍조에 이끌려 살아가는 기독

교인들이다. 주일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의식 

없이 살아간다. 

➇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들. 평소에 취미생활 하듯 매일 아

침 약수터에 올라오듯이 자주자주 

교회 출석하지만 자신이 더 중요

하게 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

면 교회출석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 ➈불순종하는 사람들. 

➉개화교인들. 이들은 교회 출

석은 하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

에서 나온 민주주의, 남녀평등, 근

면한 생활, 합리적인 생활 등 기독

교의 가치와 생활원리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것들을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다. 

⑪사회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견

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socially 

distanced).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이다.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

는 유명인사들, 부자들, 학자들 중

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많다. 

⑫소외된 기독교인들. 교회 안

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있다. 시골교회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

나 대도시 교회에서는 잘 적응하

지 못해 소극적인 모습으로 전락

한 경우다. 동일집단인 군대에서

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제대

한 이후에 교회출석을 중단한 이

들이 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다

른 견해가 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로 문화적 사회적 소

외감을 느낀 나머지 교회출석을 

그만둔 기독교인들이 있다. 

⑬상처받은 기독교인들. 교인들 

상호간에 무례한 언행으로, 오해

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

출석을 중단한 자들이다. 그 밖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적인 차

별성, 학벌중심적인 편견,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대우 등

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

회출석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

다.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다. 인

격적인 생활이며, 영적인 생활이

기 때문이다. 전도나 선교도 간단

하지 않다. 한번 전도하고, 거리에

서 소리 높여 예수를 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영

혼 안에 심겨져서 그리스도 예수

와 함께 자라나는 증거가 동반되

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는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충분하

지 못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기독교

인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매일 

말씀을 실천해 점진적으로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하는 

모습 둘째, 지역교회 속에 있는 그

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모습 셋

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

해 나가는 모습이 성장해가는 크

리스천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노미

널리즘의 모습을 다소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

도에게 순종하는 일은 일평생 계

속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

문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그리스

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롬8:29, 벧후1:3-11)이 진정한 크

리스천이다.

결론으로, 로잔운동 측은 명목

상 크리스천 현상과 원인 그리고 

접근 방안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

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는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

한 향기를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에게 내뿜어야 

한다. 

<1면에서 계속>

3.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 모델의 

첫 번째 전략은 ‘목표에 집중하라’

이다.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문

제 상황과 현재 가능한 카드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액션을 취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종종 누

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지 등 잘잘못을 따지

다가 리소스(resource)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긴다.

연구에 따르면 뛰어난 협상가는 

평범한 협상가보다 공통 사항과 

목표에 대한 발언을 4배 가까이 

한다고 한다. 

반대로 평범한 협상가는 거슬리

는 발언, 불공정한 지적, 비난을 뛰

어난 협상가보다 5배 이상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프로젝트나 

업무나 결국은 팀과 조직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함인데, 지난 메시

지들을 뒤져가며 누가 실수를 했

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리소

스를 낭비하기보다 원래의 목표와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

다.

4. 맥락적 사고를 갖고 유연하

게 대처하자

어쩌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모순되는 생각을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 중요하다.

2명 이상의 개인이나 조직이 업

무를 진행할 때 모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떨어지기란 불가능에 가

깝다. 개인 또는 각 조직의 이익과 

리소스 등을 위해 결국 어느 정도

는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게 온다. 내가 결정 권한이 없

어도 짜증나고, 있어도 부담스럽

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

요하다. 때로는 다음을 기약하며 

양보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

는 강력하게 의견을 어필하는 것

도 필요하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을 위해 ‘설리반 

선생님’이 돼야 할 때도 있을 것이

다. 

기억하자. 이슈는 계속해서 일

어난다. 매번 이런 상황마다 스트

레스를 받는다면 매일 아침 침대

에서 일어나기가 한결 더 힘들어

질 것이다.

5. 결국, 사람이다

직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

은 문제를 야기한다. 

<7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아니 못 미더운 것을 떠나 거의 

매케인에 대한 혐오를 표출할 정

도였다.

미국 최대 보수 기독교의 라디

오 방송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제임스 돕슨 목사 역시 "절대로 매

케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아

버지의 날 연설에서 본인의 기독

교적 신앙관을 보다 선명하게 드

러낸 바 있다.

매케인은 당시 연설에서 오늘날 

미국의 아버지들을 격려하면서 "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

자"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라고 고백한 바 있다.

매케인은 평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품격과 예의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 2008년 11월 대선 패

배 연설을 하면서 당선자였던 오

바마 대통령에게 "수많은 미국인

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오

바마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매케인은 과거 CNN과의 인터

뷰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항상 옳지도 

않았고, 실수도 있었겠지만 나라

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

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 역시 인정했던 인

물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낸 회고록의 

제목은 '쉼 없는 파도(The 

Restless Wave)'. 그는 뇌종양 판

정을 받고나서 회고록에 마지막 

고언을 남긴다.

"오늘날 시대는 겸손의 결핍이 

심각하다. 겸손은 먼저 자신을 알

고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책 제목처럼 매케인의 늘 파도

가 몰아치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늘 소신을 

지키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데

는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가 굳건

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매케인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아

들 앤드류에게 바울의 간증을 읽

어달라고 유언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

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

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딤후4:6-8).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소통의 달인’돼야한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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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요청됩니다. 선한 것에 대하여 자

신의 이해관계로 거절할 때는 기회

주의자가 되고, 자신에게 불리하더

라도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 불사하

면서도 거절할 때는 이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국지사가 

되고 순국자가 되며, 또는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불사할 때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바실래), 

그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

란에 의해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

렘 궁을 떠나 도망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 랍바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함께 

다윗의 무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식량과 편의(便宜:convenience)를 

제공(삼하 17:27~29)하였고, 다윗

이 압살롬을 이기고 수도 예루살렘

으로 귀환할 때는 요단강 너머까지 

다윗을 호위하였던 다윗의 둘도 없

는 은인(恩人, a benefactor)이었습

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환난 중에 

있는 왕과 그 일행의 고통을 외면

하지 않고 성심껏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 기쁜 마음으로 축하

하며 영접하였던 일개 노인 바르실

래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

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름다

운 인간관계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권이 회복된 다윗이 그 

충정(衷情:one 's  innermost 

feelings)을 기리려는 마음으로 “너

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자. 내가 너를 공궤(供饋:provide)

하리라”(33절)고 바르실래의 여생

을 책임지겠다는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래는 이같은 왕의 호

의(好意:favor)를 겸손히 사양하면

서 자기 대신에 아들 “김함”(왕상

2:7)을 평생 다윗왕의 현명한 측근

(側近:around a person)으로 충성

하도록 천거하였습니다.

바르실래의 이 같은 아름답고 현

명한 “거절”은 범인(凡人:an 

ordinary person)으로서는 용단을 

내리기 어려운 지혜로운 거절이었

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래의 ‘거절의 지

혜’를 살펴보면서 수많은 유혹의 

손길,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다가

오는 관례상의 파도를 어떻게 사

양, 거절해야 하는지를 그 지혜로

운 거절을 우리도 일평생 본받아 

살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자들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베푸는 극진한 

보은(報恩, requital of favor)까지

도 의연하게 사양할 수 있었던 바

르실래의 거절의 지혜는 어디에 기

인한 것일까요?

1. 자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

었습니다(31-35절).

 

그는 거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자신의 부로 인하여 자신을 

망각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므

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

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

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

다(마19:24).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본분

을 아는 사람이요, 타인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

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덕이 있

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자의 난

을 인하여 황급히 망명의 길에 올

랐을 때 시므이와 같이 자신의 유

익을 위하여 다윗과 그 일행을 저

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삼하

16:5-8),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

의 본분을 아는 지혜로운 바르실래

는 다윗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

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

정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때 상황으로서는 최고의 

공궤를 베풀면서 백성된 도리에 최

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 

80세이므로 왕의 곁에서 정사(政

事, political affairs)를 돕기에 적당

하지 않다고 가장 적절한 이유를 

겸손히 밝혔습니다. 구구한 변명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랑도 되

뇌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과 나

라를 위한 좀 더 필요 적절한 인물

이 자신이 아님을 밝히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

습니다(35절).

왕의 당연한 상급이요 예후임에

도 불구하고, 더더욱 노후의 보장

이 완벽한 왕의 호의임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자신의 많은 나이로 인

하여 왕에게 누(累, an evil 

influence)를 끼칠 뿐이라고 자신

의 처지를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로 

왕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자

기 대신에 젊고 유능한 ‘김함’을 천

거합니다. 이는 겸손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모범입니다. 

<7면으로 계속>

피종진 원로목사
(남서울중앙교회)

푸/른/초/장

거절(拒絶:a denial)의 지혜
(사무엘하 19장 31-39절)

각 국가의 경제를 놓고 그 신용

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

는데 신용평가, 신용등급, 신용지

수 이런 말을 한다. ‘무디스’ 같은 

국제적인 기구들이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신용을 평가한

다. 그들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신용등급을 정하는데, 19단계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22단계

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아예 ’믿을 수 없다‘는 등 

그 신용 등급을 올렸다 낮추었다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국

가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다른 국

가들이 믿고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려고 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국가 뿐 아니라, 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하는 마음의 거리, 이 신

뢰성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면 개인에게도 신용등급을 물

어 그에 따라 신뢰해주는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과 사

랑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신뢰

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간다. 서로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

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도 없는 

일방적인 구호일 뿐이지 상호 인

격적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는

가? 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

시던 부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고 엄마한

테 빠이빠이 하고 왔다. 제 집에 

와서 제 침대에서 함께 잤는데 밤

중에 깨 가지고 엄마한테 가야한

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아

주 애를 먹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서 만났는데 또 “목사님 댁에 갈래

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너는 그

렇게 목사님이랑 잔다고 해놓고선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우니까, 

이젠 안 된다. 너를 믿을 수가 없

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이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런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내 결심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결심을 믿겠는가? 그

뿐 아니라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는

가? 내 감정을 내가 얼마나 다스

릴 수 있느냐 하는 거다. 이 신뢰

성, 신용지수는 오랜 축적된 경력 

속에 신용(Credit)이 쌓여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 미국에 와

서 4만 불을 일시불로 확 내고 새 

차를 산다. 그러나 차를 그렇게 사

면 그 사람 신용은 없다. 오히려 

론(Loan)을 얻어 사서 3-4년을 꼬

박 꼬박 정확한 날짜에 내고 나면 

경력이 Credit이 돼서 소위 신용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다음부

터는 담보 없이도 전혀 모르는 은

행에서도 돈을 빌려준다. 말하자

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다. 

일시불로 돈을 팍 내는 이 부자

집 아들은 믿을 수 없지만 정직하

게 몇 년 동안을 페이먼트

(Payment)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용을 쌓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신

용지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만으

로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오랜 경력의 문제이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요, 그 인격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신용지수를 놓고 

고민한다. 바로 우리의 인격을 평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친구 목사님이 중매를 하기

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 

차이도 많고 여러 면에서 이 아가

씨 하고 맞지를 않더란다. 그런데

도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씨의 

부모님 허락을 해주실까 걱정을 

했더니 그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

으면서 “걱정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께요” 그러더니 며칠 뒤

에 부모님 허락을 받아왔더란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신랑감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가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다. 그런 네가 어

련히 많이 생각했겠냐! 기도도 하

고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을 텐데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더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여러분은 자식을 얼마나 믿는

가? 한 평생 키워 가르쳐 놓고도 

결정적인 시간에는 “내가 널 어떻

게 믿어?” 그런다.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그 믿

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진

실 되게 행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믿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

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도 거

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의심과 불신

이 그대로 쌓여서 점점 반항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을 믿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

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가는 이

런 형편없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

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었다.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그 결과를 

보라. 그들이 다 같이 주님을 위하

여 순교한다. 사도 바울, 그의 믿음

의 아들 디모데를 믿는다.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할 때마다 “저를 대

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시오, 저

가 하는 말은 내가하는 말과 꼭 같

소” 그런 뜻으로 말했다. 그의 자

제력을 믿고, 관리능력을 믿고, 지

도력과 판단능력을 믿었다. 이 신

뢰,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인가?

신용은 자본이다. 돈이 자본이 

아니다. 기술 노하우가 자본이 아

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용 자본이다. 우리는 가끔 어떤 

물건을 놓고 “Made in China야!” 

라고 말한다. 그 무슨 뜻인가! 못 

믿겠다는 것이다. 짝퉁, 불량품이

라는 뜻이다. 우리 크리스천을 놓

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불량품, 짝퉁

인생 거짓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다. 늦었지마는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크레딧 믿음을 세워가야 된

다. 인격의 크레딧, 믿음은 쌓아 올

리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 믿음직

스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루하

루 꾸준히 심어나가는 것이다. 하

루하루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가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

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도 신뢰

해주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세상도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하나

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바

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신뢰할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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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은 교회에서 그룹 성경공부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성범죄의 원인이 다윗이 게으르게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

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요? 

그리고 밧세바가 혹 다윗을 유혹한 것은 아닌지요? 그밧세바의 처신

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목사님의 성경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에서 김춘경 권사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다윗이 밧세바로 성적인 죄

를 범한 그 원인을 다윗이  오후에 침상에서 뒹굴면서 게으르게 낮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낮잠은 사실 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

인의 낮잠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신약의 사

도바울도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두란노 서원을 빌려 그곳에서 전도설

교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에베소 사람들이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 낮

잠 자는 시간인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 5시간을 빌려 2년간 선교를 했

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삶의 풍습인 낮잠을 다윗이 한숨 자고 일어 

난 것을 게으름이라 설교하며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의 함락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기에 정

신적으로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나름대로 자신만만하였

고 옛날 사울왕에게 쫒길 때처럼 다급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안정된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기도

생활이 좀 식어지고 영적으로 방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 다윗

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

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뜨거운 대낮에 낮잠을 잔 후에 바람도 불고 선선해지

면서 잠간 바람도 쐬고 쉴 겸 옥상을 걸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

을 말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빈둥빈둥 놀면서 자기의 직책을 소홀히 하

고 게을렀다고 말하는 자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랑게(Lange)라는 주경 신학자의 말처럼 그것은 아마 다윗의 일상

적인 습관이었을 것입니다. 왕도 업무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쉴 수도 있

지요. 다윗궁은 높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기에 그 인근 주민의 집 마당

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밧세바가 목욕한 행위는 다윗왕을 유혹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으나 고대근동지방의 삶의 형태를 살

펴보면 억측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집안마당의 우물에서 목욕하

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지붕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금

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과연 무죄인가? 무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왕궁으로 침실로 불렀을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왕이라고 너무 쉽게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군 다윗이 

유혹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 역시 그 범죄에 순순히 동조함

으로 소극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시여 나는 왕의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결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생명을 걸고 

거부했다면 성군 다윗의 범죄를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평화할 때 시험 들 수 있어...범죄는 강력히 거절해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AB 2943, Unlawful Business 

Practice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는 “캘리포니아주의 

사기성 동성애 전환 치료(fraudu-

lent activities)”를 금지한다는 명

목아래,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성

인 동성애자들이나 정체성혼돈이 

있는 성인들을 돕는 모든 기독교

적 상담이나 서비스, 책 구매까지

도 다 “불법 사기성 서비스”로 처

리하게 만드는 발의안으로 올 3월

에 제출되어 기독교단체들의 큰 반

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식으로 통과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사악하고 반기독교적

인, 성경책의 부분(동성애 관련부

분들)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어

떤 책, 강의, 설교 등까지도 금지시

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었습니

다. 그리고 이 발의안은 이미 캘리

포니아주 민주당의 100% 지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통과된 상태였

습니다.

7월 하원에서 50대10으로 통과

됐고, 8월 중순에는 상원에서 25대

11로 통과됐으며, 바로 지난 8월 

31일에는 수정사항이 하원에서 일

제 동의하에 의회에서는 완전히 통

과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 모든 반

기독교 발의안들을 다 사인하여 법

안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의 제

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서명할일밖에 안남은 상태였는데, 

수정사항이 통과된 바로 같은 날 8

월 31일에 AB2943 발의안이 갑자

기 철회되었습니다!  

이유는, AB 2943 발의안 제출자

(author)인 민주당 소속이자 실리

콘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인  에반 

로(Evan Low,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의원 중 한명임)가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우선은 AB2943을 철회

(withdrawn)시켰기 때문입니다.    

“The best policy is not made in 

a vacuum and in order to advance 

the strongest piece of legislation, 

the bill requires additional time 

to allow for an inclusive pro-

cess not hampered by legislative 

deadlines. With a hopeful eye 

toward the future, I share with 

you that, despite the support the 

bill received in the Assembly and 

Senate, I will not be sending AB 

2943 to the Governor this year. I 

am committed to continuing to 

work towards creating a policy 

that best protects and celebrates 

the identities of LGBT Califor-

nians and a model for the nation 

to look towards.   

“It is my obligation as a Leg-

islator to make this difficult 

decision in the interest of find-

ing common ground. The path 

towards full equality is a long 

journey, but a journey best trav-

eled together. I invite you to join 

me.”

(직역)“최선의 정책은 비공식적

인 것이 아니며, 가장 강력한 법안

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감

일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포

괄적인 프로세스를 허용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

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의회

와 상원 의원들의 완전한 지지에

도 불구하고 (우선은) AB 2943을 

올해에는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LGBT 캘리포니아 주

민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호하

고 기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

가 전체가 지향 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

속한다.”

“이번 결정

은 공통관심사

를 위해 내릴 

수밖에 없는 매

우 어려운 결정

이며 입법자의 

의무라고 생각

한다. 비록 (동

성애공동체를) 

위한 완전 평

등을 향한 길은 

긴 여행이지만, 

함께 하는 여행

이 가장 좋은 

여행이기에 나

는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여정에 참

석하기를 초대한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에반 로(민주, 하원의원)

는 AB 2943에 대해 빗발치는 기독

교인들과 동료 기독교 공화당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개인적

으로 찾아가는 기독교단체 리더들

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AB 2943 반대운동을 위

해 선두에서 이끌어간 캘리포니아 

패밀리 카운슬(California Family 

Council)에게 감사하며, 그 외 미 

전역의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교

회, 성도들이 함께 반대운동에 참

여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AB 2943이 통과되어 법안

이 되었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기

독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법

안중 하나가 될 뻔했었는데, 기적

적으로 철회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

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믿음

의 서명운동으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

다. 왜냐하면 에반 로 의원의 성명

서에서 읽었듯이 그는 지금 주지

사에게 보내지 않을 뿐, 앞으로 더 

알차고 완벽하게 LGBT를 “cele-

brate”할 발의안/법안을 캘리포니

아만 겨냥해 만드는 게 아니라 미 

전역을 목적으로 만들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서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앞으

로 다가올 더 클 수 있는 스나미 같

은 공격에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

고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

장하고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

로 더 더욱 철저하게 양육시키시

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동성애자들 

대상이 아니라, 동성애취향을 정치

적, 인권운동으로 이용하여 하나님

을 모독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꾸

며 하나님을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서 몰아내려는 사악하고 교활한 영

적 세력들과의 전쟁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승리에는 AB 

2943을 절대 반대하고 용감하게 

나와 개인적인 간증을 해준  탈동

성애 크리스천들의 공이 큽니다. 

“탈동성애자”란 동성애자였다

가 일반인(이성애자)으로 돌아온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트렌스젠

더 등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동

성애 삶에서부터 탈출하여 해방

(Set Free!) 된 사람들을 칭하는 단

어입니다.   

다음 사이트는 탈동성애(ex-

gay/lesbian)자들이 6월 12일 모

여 AB 2943에 절대 반대해야하는 

이유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

watch?v=CXOvzqWf9hQ&mc_

c i d = 3 a 8 e c a a d 0 e & m c _

eid=57ca3576cf

그 외 에반 로 의원이 취하한 내

용-Full Statement on AB 2943과 

AB 2943 중요 내역 및 하원통과

(http://tvnext.org/2018/04/ca-

ab-2943-bible-ban/), 상원통과 

내용(http://tvnext.org/2018/08/

ca-ab-2943/) 및 더 자세한 내용

들과 영문링크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전체 리소스(resource) 자

료들과 연결링크들도 보실 수 있

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성경책까지 부분적 금지시킬 수 있었던 AB 2943 철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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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

아의 페칼

은 수마타

르의 경사

진 산지역

과 남서쪽 

연안에 위

치한 말레

이 사람들

이다. 인도

네시아의 주된 섬들 중에 하나인 

수마트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섬이다. 페칼은 북쪽 벵쿠

루(Bengkulu) 지역의 남쪽 모코

모코(Moko-Moko) 지역에 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테

라망(Teramang) 강 유역에 거주

하며 이 지역은 남동쪽의 바리산

(Barisan)산맥과 남서쪽의 인도양

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때때로 페칼은 페칼의 다양한 

종족이 좀 더 가능한 케타훈

(Ketahun) 지역의 남쪽으로 확산

한  이 래 고  넓 게 는  케 타 훈

(Ketahun)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새롭게 깔려진 트란-수마트라

(Trans-sumatran) 고속도로는 서

쪽 섬의 연안을 따라 연계돼 있고, 

벵쿠루(Bengkulu) 시에서 파당과 

남쪽 수마트라와 연결돼 있다. 페

칼 지역을 여행할 때, 고속도로는 

직접적으로 남쪽 모코모코(Moko-

Moko)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이

푸(Ipuh)의 심장을 가로질러 놓여

있다.

삶의 모습

주된 페칼의 일은 농부지만 건

기동안은 어부로, 우기 동안은 농

작민으로 일을 한다. 그들의 일은 

전통적인 수공품과 도구에 의해 

사용한다. 주된 생산품은 커피와 

쌀과 초콜릿과 담배, 감자, 향신료, 

땅콩,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을 포

함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한다. 바깥지역의 

판매원들은 매주 오직 정해진 날

에 그들의 제품을 가지고 온다.

많은 페칼 남성들은 정부 고용

인, 선생, 건축업자, 군대, 기술 있

고 일반적인 노동자들, 광주리 짜

는 사람들, 벽돌생산자들, 소몰이

들, 그리고 상인들로서 고용되어

진다. 페칼의 여성들은 쌀 농사를 

지으며, 고기와 새우를 말리는 일

을 한다. 25%보다 적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페칼의 집은 전통적 말레이 스

타일에 죽마를 올려 세웠다. 옹호

와 상호교환을 위해서 마을들은 

다양한 카움(Kaums) 또는 종속 

그룹으로 조직되어진다. 만약 새

로운 사람이 페칼 사이에서 살길 

원한다면 그들이 살 곳의 사람들

을 위한 카움 뿐만 아니라 다른 카

움의 사람들을 위해 닭 음식을 준

비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

게 함으로서 그들은 지역 시민으

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페

칼은 그를 그의 종교적, 인종적, 교

육적, 경제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다룬다. 한 새로운 사람

은 반드시 카움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하며 페칼의 구성인으로서 

그의 담당해야할 부분을 해야 한

다.

페칼은 다른 페칼과 함께 있을 

때(일반적으로 집 또는 시장에서) 

오직 그들의 유일한 말레이 언어

를 말한다. 또한 시골지역에서의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사람들과 함

께 나눌 때에 페칼어를 사용한다. 

결혼식에서도 지역적 모임들과 문

화적 모임에서 만일 페칼이 인도

네시아 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

의 언어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신앙

페칼의 대부분 100%가 무슬림

이다. 그들은 경건하고 영적인 장

소들과 도구들과 관계된 마술적이

고 미신적인 신앙을 경멸한다. 그

들은 결혼과 환경과, 경작과, 수확

과 관련된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

식을 열기 위해 친척들과 이웃들

을 위해 물질적인 필요와 헌신적

인 일꾼을 제공한다.

페칼은 비를 부르기 위해, 악령

을 쫓기 위해, 부도덕한 것이 행해

진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슬

림 의식들을 행사한다. 그들의 부

족한 수입으로부터 그들은 일반적

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

를 하며, 자연적인 재해피해를 위

해 돕는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우

기 위해 경제적으로 돕는다. 그들

은 마을의 필요를 돕기 위해 예배

에 참석하기 위해 매우 헌신적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

페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에 대

한 이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원들이 전혀 없다. 

진리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이슬람

의 영적 노예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페칼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하

다.

인도네시아의 페칼(Pekal)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열 살 이라크 소녀의 용서

크리스천포스트가 

극단적인 수니파 무

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의 잔혹한 테러 

보다 더 충격적인 열 

살 크리스천 소녀의 

감동적인 용서를 다

시 보도했다. 소녀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인류에게 필

요한 건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매체는 최근 ‘IS를 용서한 어린 소녀의 결심이 우리

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출신 마리암

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리암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5개 지역에 방송되는 기독교 매체인 ‘SAT-7’이 

2014년 내보낸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매일 1500만명 

이상이 SAT-7을 시청한다.

이라크 니네베 평원에 있는 기독교 도시 카라코시

(Qaraqosh) 출신으로 방송 당시 열 살이었던 마리암

은 IS의 잔혹한 테러로 쑥대밭이 된 고향을 떠나 쿠르

디스탄의 어빌 지역으로 피난해 왔다. 자신과 가족이 

난민이 되고 평온했던 일상이 엉망으로 변했지만 마

리암은 용서를 말했다.

난민 캠프에서 카메라 앞에 선 소녀는 “전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주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

자가 이렇게 너와 가족을 집에서 쫓겨나도록 한 그들

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작은 소녀는 확신

에 찬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마리암은 또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하며 “또 네 이웃

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

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전

했다.

소녀의 인터뷰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

사했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 알리는 계기가 

됐다.

SAT-7의 렉스 로저스 북아메리카 대표는 “정말 놀

라운 일”이라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용서”라고 

극찬했다. 마리암의 인터뷰는 아랍어나 터키어, 페르

시아어 등으로 번역돼 퍼졌다. ‘알아라비아’ ‘욤7’ 등 

아랍계 방송들도 인터뷰를 소개했다. 욤7은 특히 “소

녀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

했다.

로저스 대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

적인 사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버지 피살, 아들 폭행실명, 딸…그들은 크리스천

아버지는 살해당했

다. 딸은 결혼을 강요

당했다. 가족들은 무

차별 폭행당했다. 아

들은 눈을 맞아 실명

했다. 파키스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겨

냥한 폭력이 잇따르

고 있다. 가해자는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크리스천이

다.

기 독 교  박 해  감 시 단 체 인  국 제 기 독 연 대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는 28일 파키

스탄 곳곳에서 무슬림들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사

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알렸

다.

지난 2일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라호르에서는 세 자

녀의 아버지인 비키 마시가 무슬림이 쏜 총에 맞아 숨

졌다. ICC에 따르면 마시는 결혼 기념 파티를 준비하

려고 무슬림 친구 무하마드 일야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변을 당했다.

일야스는 마시에게 경멸의 욕설을 퍼부은 뒤 ‘교육 

좀 해야겠군’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뒤 마시는 복부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 뒤에는 또 다른 크리스천 가

족이 봉변을 당했다. 아버지 앨빈 존은 열아홉 살 딸

을 무슬림 남성과 결혼시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온 가족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10개월 전 이사를 왔다는 존은 부활절 이후 크리스

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슬림 이웃들로부터 미움

을 받았다.

존은 “무슬림 이웃들이 열아홉 살 딸 아리샤를 타겟

으로 삼았다”면서 “무슬림들은 길거리와 시장에서 제 

딸을 쫓아다녔고 개종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하는 등 기독교 신앙을 욕보였다”고 말했다. 존이 

지역에 사는 무슬림 지도자에게 불평하자 엉뚱하게도 

공격이 이어졌다.

여러 명의 무슬림들이 지난 18일 밤 11시쯤 존의 

가족을 공격했다. 아들 비크람은 무슬림들에게 맞아 

왼쪽 눈을 다쳐 다신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무슬림들

은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쉈다. 존 가족은 지금 집을 

떠나 친척집에 피신한 상태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이 무슬림에게 공격받는 일

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2일 펀자브주 카수르의 한 마

을에서는 50여명의 무슬림들이 새로 지은 교회를 지

키려는 크리스천 수십 명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

다. 폭행사태로 열여덟 살 청년이 입술에 여덟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10살 사내아이는 왼팔이 부러

지는 중상을 입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국으로 악명 높다. 오픈도

어선교회가 발표한 ‘2018 기독교 박해 순위’를 보면 

파키스탄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에 

이어 상위 5위에 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생님 이야기

“난 오늘 어떻게 하

면 다른 사람에게 기

적을 안겨다 줄 수 있

을까? 난 오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까?”

매일 아침 이런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교사

가 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은 페이스북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미 전역으로 방송됐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여교사 라숀다 카터. 카터는 교실에서 학생들에

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곤 했다.

카터는 어느 날 밤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3년 전 

하퍼고등학교에서 제자로 만났던 라레샤 플러머(18)

와 채팅을 하게 됐다. 플러머가 옛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다. 취업박람회에 가야하는데 태어난 지 3주

된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 됐다.

“갓난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차로 태워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카터는 지

난 23일 자신의 차로 플러머를 박람회장까지 태워주

었다. 그리고 옛 제자가 박람회장을 돌며 일자리를 알

아볼 때까지 차 안에서 제자의 갓난아기를 안고 돌봤

다. 그 뿐만 아니다. 플러머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

는지 각종 기관에 대신 문의했다.

카터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

스북에 올렸다. “우리 교사는요 이렇게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제 제자는 아직 어린 10

대 엄마잖아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까 해요.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물론 저 혼자 다 해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카터는 10대 미혼모인 제자가 희망을 잃지 않길 바

랐다. 선생님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카터의 영상은 페

이스북에서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며칠 만에 1만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했다. 감동을 받

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영상을 여기저

기로 퍼날랐다.

‘선생님의 참된 사랑’ 이야기는 CNN과 NBC방송 

등을 통해 미 전역으로 알려졌다. 기쁜 일이 이어졌

다. 플러머가 일자리를 얻었다. 카터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진 뒤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중얼거려요. ‘오늘은 어

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하고 말이죠. 그건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죠.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티즌들은 

카터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 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미국 국무부가 자

국민의 북한 여행금

지 조치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

로 했다고 로이터통

신이 30일 보도했다. 

1년 연장 통지는 31

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

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귀국한 후 숨지자 지난

해 9월 1일부로 여행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 6

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여행금지조치도 해제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로이터통신은 “북·미 간 긴장이 완화됐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에서 자국민이 체포돼 장기간 구금

될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을 여행하던 중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다. 북한은 윤 특별대표 방북 

하루만인 지난해 6월 13일 웜비어를 풀어줬다.

그러나 웜비어는 혼수상태로 귀국해 엿새만에 사망

했다. 북한은 그가 보톨리누스 중독증에 걸린 뒤 수면

제를 복용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웜비어의 가족들은 지난 4월 웜비어가 사망한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도 했다.

캐버노 미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첫날부터 진통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는 4일 "개인적 견해

가 아니라 오직 법률

에 따라 판결하는 대

법관이 되겠다"고 말

했다.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

린 첫날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훌륭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나 정책에 편들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

재자 같은 심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 또는 정책적 선호에 따라 판결하지 않

을 것"이라며 "나는 친(親)원고도 친피고도 아닌 친법

률 판사"라고 강조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만약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다면 

대법관 9명 중 1명의 팀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데 전념을 다 할 것"이라며 "항상 팀원이 되

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

용된 보수 법조인인 캐버노 지명자가 합류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

로 기울게 된다.

그에 대한 인준 저지 방침을 세운 민주당과 이에 맞

서는 공화당은 청문회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

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

루멘털(코네티컷) 의원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됐다"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청

문회를 그만두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의원은 "다른 

자료 4만2천 건은 어젯밤에야 받았다"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거

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위

원장은 "캐버노 지명자의 자질을 점검할 시간은 충분

히 있고, 내 보좌진은 4만2천 건의 자료를 벌써 다 읽

었다"면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는 일부 방청

객들은 "인준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반대표를 던져라" 등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의해 청

문회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될 경우 미 전역

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

된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50표 이상인 과반

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이어서 공화당 내 이

탈표가 없으면 인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추문·퇴위 압박받은 교황 "침묵·기도가 나갈 길"

가톨릭 사제의 성(

性) 학대를 은폐했다

는 논란 속에 공개 퇴

위 요구를 받은 프란치

스코 교황이 기도와 

침묵만이 유일한 길이

라며 대응하지 않겠다

는 뜻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오전 미

사 강론에서 "선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 추문을 좇

는 사람들, 분열과 파멸을 따르는 사람들, 설령 그런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 해도 기도와 침묵만이 나아

갈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출신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지난달 26일 가톨릭 보수 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교황

이 사제들의 성 학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징

계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가도 대주교는 자신이 2013년 교황에게 시어도

어 매캐릭 전 미국 추기경의 잇따른 성 학대 의혹을 

보고했다면서 사제의 아동 성학대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교황을 사건 은폐의 공모자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DC 대주교를 지낸 매캐릭 전 추기경은 10대 

소년과 낮은 직급의 사제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7월 사직서를 냈다.

교황은 비가도 대주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강론은 그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

으로 해석됐다. 교황은 "신께서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

기를 바란다"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것

은 삶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가톨릭 보수파에 속

하는 찰스 차풋 미국 필라델피아 대주교는 10월 3일

부터 28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리는 시노드(주교대의

원회의)의 주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시노드는 청년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차풋 대

주교는 가톨릭 보수매체에 보낸 서한에서 교황이 청

년들에 관한 문제를 다룰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주교

들의 삶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빌 게이츠, 4억6천만 달러 또 기부… 

마 이 크 로 소 프 트

(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앞으로 5년

간 미국 내 저소득층·

소수계층 학생들의 대

학 진학을 돕는 학교 

프로그램에 4억6000

만 달러(약 510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

다.

게이츠와 아내 멜린다가 설립한 자선재단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재단은 빈곤지역 공립학교 및 관련 단체에 지원금

을 제공하고 일부는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

스쿨에 보내기로 했다. 재단은 1차로 13개주 빈곤지

역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19개 프

로그램에 1억 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뿐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

이 정학이나 퇴학 등 위험 요인에 대응하도록 돕는 데

도 쓰일 예정이다. 재단은 지원 대상자가 대학에 진학

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192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마주

흥은 1866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나 30세

가 되던 1905년에 가족은 한국에 두고 혼

자 이주했다. 신한민보에는 마주흥이 

1910년 7월에 묵경(멕시코시티)에 거주

했다. 치와 통신에 따르면 그는 묵경(멕시

코시티)에 두류하였고, 8월 17일에 치화 

지방에 내류하였는데 묵국(멕시코) 구역

시찰원이었다. 

그가 1915년에 국민의무금으로 5달러

를 냈고, 1918년에 이창서 구제의연으로 

1달러를 기부했고, 특별히 1919년에는 

독립의연금으로 50달러를 기부했는데 이

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그해 11월 구미위원부 재정 결산서에 

따르면 그는 북가주 맥스웰에 거주했는

데 25달러를 구미위원부에 기부했다. 

1920년 인구조사에는 미국 중가주 다뉴

바에서 과일 농사를 하는 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주택에는 같은 해에 도미한 이 

씨, 임 씨 그리고 한 씨 등 3명이 함께 살

았다. 그해 마주흥은 다뉴바 경축비로 5

달러를 기부했다. 

리들리 한인교회 전도사

중가주 리들리는 1888년에 세워진 디

뉴바 인근 도시다.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

워지기는 1919년이었고, 1922년에 미국 

남감리교가 홈미션으로 승인했다. 1928

년 10월 데비스 목사가 계삭회를 열었을 

때 마주흥은 유사 겸 국어학교 교장으로

서 보고하였다. 이날 신년도 조직을 구성

할 때 그는 권사와 탁사로 선출되면서 유

사 겸 국어학교 교장직은 유임되었다. 

이외 오창곤은 신임권사가 되었고, 권

종흡의 권사직은 유임되었으며, 그리고 

윤병구, 오창곤, 이치완 등 세 명의 남자

와 권영복과 김덕세 등 두 명의 여자가 

탁사 직분을 받았다. 한인 거주 지역에 깨

끗하고 한적한 살림집을 매입하고 수리

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는데 

총건축비는 3,000여 달러에 달했다. 주소

는 아이(I) 길의 735번지였고, 지금은 공

터다. 이 주택은 김 호가 살던 집으로 김

원용이 ‘재미한인오십년사’를 쓴 곳이기

도 하다. 

그런데 1928년 리들리 한인교회의 성

탄 축하회에서 마주흥은 전도사로 소개

된다. 그해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 1부 예배에서 그는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봉독했다. 권종흡이 사회를 본 

그날의 예배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권은식과 권정식이 '거룩한 밤'을 하모

니카로 부른 후 찬송가 63장을 다같이 불

렀고, 마주흥 전도사의 신약성경 봉독과 

이치완 전도사의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7절을 봉독 후 오창곤 전도사가 기도

하였고, 권형식이 '고요한 밤'을 불렀다. 

이어서 한석원 목사가 '예수의 오심'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가 기도한 

후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불렀고 이어 한 

목사가 축도하여 예배를 마쳤다. 제 2부

에서 어린 학생들의 '고요한 밤'을 부를 

때 산타클로스가 들어와서 각 사람에게 

예물을 나누어 주었다. 밤 9시에 폐회했

다. 

마주흥은 1929년 1월에 내지 수재 구

제금으로 4불을 기부했는데 리들리 동포

들이 낸 총액은 71달러 50센트였다.

1929년 1월 27일에 미국 남감리회 지

방회가 리들리 한인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마주흥은 자비량 전도사로 선임되

었다. 그 외에도 전도사는 오창곤과 권종

흡이 더 있었다. 본 교회 목사는 한석원이

었다. 그 날 마주흥은 김자혜와 강천명 등

과 함께 재정부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는

데 위원장은 김 탁이었다. 그해 6월 중가

주 스탁톤에서 모인 미국 남감리교 구역

대회에 마주흥이 참석했다. 

1929년 6월 23일 주일에 리들리한인교

회는 학생 중 중학교와 소학교 졸업생 축

하회를 킹스 강변에서 있었는데 마주흥 

전도사가 예물을 수여하는 순서를 맡았

다. 이날 졸업생은 리들리 중학교를 졸업

하는 김동옥 (김형순의 장녀)과 김영애 (

김장연의 차녀), 다뉴바 중학교를 졸업한 

오메리 (오창곤의 차녀), 리들리 소학교

를 졸업한 권현식 (권영복의 장녀), 윤복

희 (윤병구의 차녀) 그리고 다뉴바 소학

교를 졸업한 오엘나이 (오창곤의 삼남) 

등 6명이었다. 

축하회 순서를 통해 당시의 축하회 상

황을 보게 된다. 오창곤의 사회로 찬송가 

100장을 부른 후 이치완이 기도하고 권

종흡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1-20절을 낭

독한 후 찬송가 41장을 불렀고, 오창곤이 

기도한 후 한석원 목사가 '새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찬송가 158장을 부른 

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마주흥 전도사가 

예물을 수여했다. 

예물은 본국에서 내온 탑골 공원에 있

던 거북으로 만든 책 세는 것을 한 개씩 

나누어 주고 그 거북에 대한 역사와 삼일

절에 관계된 사실까지 설명하였다. 찬송

가 1장을 부른 후 한석원 목사가 축도함

으로 졸업예배를 마쳤다. 준비해 온 한국 

음식을 "수풀이 자욱하고 맑은 물이 흘러

내리는 강변에서 먹고" 오후 4시경에 각

자 해산했다. 이날 축하식에 마주흥은 3

달러를 기부했다.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미국 남

감리교회 연회가 있었다. 상항 인근 버클

리의 백인교회인 웹윗 감리교회당 응접

실에서 해이 감독의 사회로 열린 연회에

서 각 지방 목사 보고, 전도사 보고, 평신

도 인도자 보고가 있었는데 마주흥은 리

들리 교회 보고를 하였다. 1929년 출석 

교인은 60여 명이었다. 당시 전도사로는 

오클랜드 교회 노순태, 리들리 교회 권종

흡 그리고 스탁톤 교회 김필권 등 3명이 

더 있었다. 

본 연회는 마주흥으로 하여금 1930년

에도 전도사로 계속 시무키로 했다. 그리

고 리들리 교회 한석원 목사가 중가주의 

딜라노와 테프트에 거주하는 동포를 위

임 순행하기로 한만큼 권종흡과 더불어 

마주흥도 동행하면서 전도했을 것으로 

본다.

1929년 10월 이승만 박사 환영회가 있

었다. 그달 21일 밤 7시에 다뉴바 한인장

로교회 예배당에서 리들리, 팔리어, 다뉴

바에 거류하는 동포들이 모인 환영회를 

연 자리에서 마주흥은 답사를 맡았다. 당

시 순서는 아래와 같았다. 

이 박사를 출영위원들이 인도할 때에 

리들리 중학생 권형식이 주악 순서를 맡

았고, 애국가를 함께 부른 후 다뉴바 교회 

장로 이치완이 기도하고, 리들리 중학 영

옥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후 리들리 소학

교 권은식과 김예바가 '우리의 인도자'라

는 환영가를 불렀다. 주석이 취지를 설명

한 후 다뉴바 여학생들이 '즐거운 인생'을 

합창했고, 다뉴바 목사 이살음이 환영사

를 하였으며, 김덕세가 '망향가'를 독창하

고, 이 박사가 연설하였다. 이후 김떼세 

외 이의정이 '대한반도 사랑'을 합창하고 

마주흥의 답사가 있고 난 뒤 환영회를 마

쳤다. 1부 순서에 이어서 2부 다과회를 

가졌다.

1929년의 추수감사절은 성대했다. 먼

저 이충기가 11월 28일 오후 5시에 리들

리 여관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다. 동포 4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석원 목사의 기도 

후 김형순이 보낸 터키 세 마리를 이흥섭

이 장만한 터키 요리를 먹은 후 진영규와 

최학선의 '유산단가'를 비롯한 여흥이 있

었다. 

2부 순서는 예배당에 모여 감사절 예배

를 드렸다. 찬송가를 노래한 후 권종흡이 

기도하였고 한석원 목사가 '감사와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올해보다 

오는 일 년 동안에 많은 축복이 내려 새

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힘쓰자’고 강조한 

후 ‘해외에 있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

사를 받았으니 지금 조국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없이 추운 겨울에 

삶의 길을 찾는 우리의 형제를 돕자’고 감

격과 눈물로 역설하였다. 이후 감사절 헌

금 순서가 있었고 이 헌금은 본국에 보내

기로 했다. 

제 3부 순서는 예배를 마친 후 마주흥

의 집에서 모여 맛있는 연겟짐에 기과의 

간략한 연회가 있었다. 신한민보는 "우리 

각 교교(교회)에서 감사절을 성대히 지켜 

내지에서 굶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자고"

라는 제목을 달아 이날의 감사절을 보도

했다. 이날 기부한 동포를 위한 구휼금은 

총 46달러 30센트였고, 마주흥은 3달러

를 기부했다. 

1929년 성탄절은 24일 오후 7시 반에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날 마주흥은 성경

봉독 순서를 맡았다. 

권종흡 전도사의 사회 하에 권은식과 

권정식이 '거룩한 밤'으로 하모니카 병창

이 있고 난 뒤 찬송가 63장을 다같이 불

렀고, 마주흥이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봉독하고 이치완 전도사가 이사야서 9장 

1-7절을 봉독한 후 오창곤 전도사가 기

도했다. 권형식이 '고요한 밤'을 독창한 후 

한석원 목사가 '예수

의 오심'이라는 제하

의 설교를 하고 기도

했고, 찬송가 1장을 

다같이 부른 후 한 목

사가 축도했다. 

이로써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에 들

어 산타클로스가 어

린 학생들이 '고요한 

밤'을 노래할 때 들어

와서 각 사람에게 예

물을 나누어 주었다. 

9시에 폐회했다.

1930년 1월 1일부

터 5일까지 강사를 초

청하여 다른 제목으

로 설교를 맡겨 신년

기도회를 개최했다. 

1일 밤에는 마주흥

이 ‘믿음과 생활’을, 

2일 밤에는 다뉴바의 이살음이 ‘민족과 

독립정신’을, 3일 밤에는 오창곤이 ‘은혜

와 감사’를, 4일 밤에는 이치완이 ‘금주와 

금연’을, 마지막 날인 5일 아침에는 한석

원이 새해의 표어인 ‘예수여 오소서’를 그

리고 그 날 밤에는 권종흡이 ‘하나님의 교

회’를 설교했다. 

정서종이 1930년 1월 9일 오전 8시에 

여관에서 향년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오

랫동안 체병으로 신음 고통 받다가 별세

를 하였는데, 마주흥 전도사가 이치완 전

도사와 더불어 한석원 목사를 도와 장례

식을 행했다. 많은 친구가 모여 마지막 작

별의 길을 묘지에서 하였는데 순서는 아

래와 같았다. 

일동이 찬송가 260장를 합창한 후 한석

원 목사가 예문을 낭독하고 마주흥 전도

사가 시편 39편을 낭독한 후 이치완 전도

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낭독하고 권형

식이 특별찬송 순서에서 '하늘가는 밝은 

길이'를 불렀고, 한 목사가 기도하였다. 

하관한 후에 묘지에 나가서 한 목사가 예

문을 낭독하고 찬송가 73장을 다같이 부

른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한 목사가 

축도하였다. 정서종은 송도 남문밖 메주

(?) 우물골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수만 리 

떨어진 미국에서 영별할 때 친구들은 물

론 일반 동포들도 뜨거운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마주흥

은 1달러를 부조했다.

1930년 4월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회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1929년 7월부터 

1930년 3월까지 리들리 구역에는 세 교

회가 있었고 총 75명이 등록하였고, 출석

은 50명이었다. 그해에 여자 한 명이 세

례를 받았다. 총 헌금액은 966달러였고, 

이 중에 한석원 목사를 위한 155달러 헌

금도 포함되어 있다. 리들리한인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삼자

운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사 안수

1930년 2월 27일 마주흥이 미국 남감

리교 가주 동양선교부 감독 윌리암 A. 데

비스 목사의 주례하에 목사 안수를 받았

다. 한인사회에서는 목사로 알려졌지만, 

그는 감독이 안수한 선교사였고, 본 동양 

선교부의 목사 명단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는 조만간에 하와이 한인기독

교회 목사로 연빙되어 종교 사업에 종사

할 계획이었다. 

다음 달인 3월 16일 오후 1시30분에 

데비스 목사의 사회로 리들리 예배당에

서 미국 남감리교 중가주 구역의 제1계

삭회에 그가 참석했고, 다음 달인 4월에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회 각 구역을 총괄

한 지방회에도 그가 참석했다. 이날 지

방회는 마주흥이 하와이로 전도가는 일

을 감사하였다. 그는 같은 달에 상항 한

인교회 건축헌금으로 3달러를 헌금했다. 

그와 함께 리들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총 

54달러 50센트를 헌금하였다. 

1930년 6월 1일 상항 한인교회 낙성

식에 그가 "신건축의 성단을 축하하며 일

반 교우들의 건강을 비나이다"라는 내용

의 축하 전보를 보냈다.

하와이

그런데 하와이 호황(호놀룰루) 한인기

독교회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민찬호 목

사가 1929년 4월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사임한 후 안시흡 목사가 임시로 강단을 

맡았는데 그해 12월 22일 주일에 이용직

이 부임하였다. 마주흥이 목사안수를 받

고, 하와이로 전도가는 일을 감사할 때는 

이용직이 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1931

년 8월 호놀룰루 민단 주최로 밀러 길에 

있던 총단관에서 50여 명이 모여 국치기

념식을 거행하였을 때 마주흥도 연설하

였다. 

마주흥이 언제 호황으로 이주했을까? 

마주흥이 상항 한인교회 낙성식에 축하 

전보를 보내던 1930년 6월에서부터 국치

기념식 행사가 있던 1931년 8월 사이에 

호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1년 2개월

간 호황에서 선교 사역에 종사하였다면 

어느 교회에서 하였을까? 

 

하와이 라나이 교회 

호황 국치기념식 행사가 있은 지 2달이 

되던 1931년 10월 마주흥은 하와이 라나

이 지방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나이 

65세 때다. 이 지방에는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본 교회는 교

민 지방단, 부인 구제회 등이 연합하여 마

주흥 목사 환영회를 열었다. 1932년에도 

라나이 교회에 그의 파송이 허락되었다. 

그의 라나이 목회 기간은 약 2년간이다. 

하와이 라나이 목회 후의 마주흥의 발자

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4면에서 계속>

이는 진정 다윗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최선, 최고의 충정입니다.

3.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

다(36, 37절).

바르실래는 자신이 승리하여 환궁하는 

다윗을 다시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말하

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들으

러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요단을 건너는 

왕을 호위하며 그 일행을 배웅하려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관습(창49:29-31)

인 부모가 묻힌 묘지 곁에 묻히고 싶다는 

조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즉 죽음

의 길도 예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

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신성하게 합니다(

괴테). 

이처럼 ‘거절의 지혜’를 발휘한 바르실

래가 받은 상급은 무엇일까요?

‘김함’은 바르실래의 아들입니다(왕상

2:7). 왕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실하고 충

직한 바르실래가 왕에게 자기 대신으로 

자신 있게 천거할 정도라면 김함은 아버

지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를 수용했고, 다윗과 

함께 다윗왕의 측근에서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 정사를 도우며, 왕의 모사(謀士, a 

tactician)요 책사(策士, a strategist)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고

로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충직

했던 ‘김함’과 그 형제들에 대한 보상을 

각별하게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왕상

2:7). 대(代, a generation)를 이어서 삶과 

신변의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광과 권세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하여, 왕의 현명한 

정치를 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

단, 그리고 지혜를 발휘한 바르실래의 부

와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거절의 지

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더 넓은, 더 큰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를 헌신합니다. 에

셀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처럼(창21:37).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 없는 바르실래. 그래서 하나님 앞

과 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모든 명예와 

부귀, 권세를 뒤로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

을 간 바르실래의 모범이 우리 모두의 삶

의 방법과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면에서 계속>

우리는 로봇이 아닌 사람과 일한다. 결

국 내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을 얼마

나 잘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연히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업무 능

력 등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부

대끼고 시간을 보내는 동료와 상사들의 

심리와 의중, 이해관계와 원하는 것 등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심리와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렵

다. 특히 이중 잣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 파악 등은 통하지 않는다.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8. 마주흥(1866-?)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멕시코 경유 1919년 북가주 도착 추정...다뉴바서 과일농사  

리들리한인교회 전도사로 자비량 사역...각종 기부 구제에 앞장

1930년 목사안수 받고 65세에 하와이 라나이 지방목사로 파송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신한민보, 193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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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은 버리고 피하며 물리쳐야 

할 심리 상태

교만이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

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

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

음의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자신을 높인다는 것을 구

체적으로 말하면 무절제하고 불합

리한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자기애(narcism)와 같은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만은 패망

의 선봉이라”(잠16:18)는 말씀처럼 

성경은 교만에 대해 좋지 않은 개념

으로 설명한다. 더 나아가 성경은 인

간의 주제넘음과 자찬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죄로 인식하

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의 

자랑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따라

서 영적리더에게 있어서 교만은 버

리고 피하며 물리쳐야 할 심리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토마스 아켐피스(Thomas A 

Kempis)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는 책에서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신적으로 교만은 사람

을 매우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

드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어떤 면으로든 내세우지 못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은 많은 정신적인 에

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자

신을 내세우고자 한다. 영적리더로

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겸손하

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의 

명예 등 자신의 것이 자주 의식적으

로 표출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리더

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만 바이러스는 영적 장애자를 

만든다

성경은 교만과 자랑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만은 하

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

혜를 막아버리고 영적으로 리더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바

이러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

만 바이러스는 리더를 영적 장애자

로 만들어 버린다. 알프레드 아들러

(Afled Adler)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

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

망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하

나님 앞에서 부름 받은 소명자로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교만해선 안 된

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영적리

더를 실족하게 만들고 결국엔 패망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인 홀 드  니 버 ( R e i n h o l d 

Niebuhr)는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

데 인간이 갖는 교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교만은, 지적인 교만이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이 교만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

에 겸손하지만 배우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법이다. 두 번

째 교만은,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으

로 뭔가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

해 있다. 세 번째 교만은, 권력적인 

교만이다.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서 교만한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이다. 네 번째 교만은, 도

덕적 교만이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만한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교만을 더 말

한다면 그것은 집단적 교만이 될 것

이다.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속했는가

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다

고 생각해서 집단적 교만을 가지게 

된다. 당신은 영적리더로서 교만에 

대해 점검할 점이 무엇인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는 

파멸한다

교만의 폐해는 분노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분노하게 된다. 자신

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

을 때는 쉽게 분노하게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인간

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반

드시 교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

처를 받기 쉽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

고, 떳떳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으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 상처

가 위장되었을 뿐이다. 교만한 사람

은 치료받기 전의 나아만 장군과 같

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화려한 훈장

이 달려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가려진 옷 속에는 

병으로 썩어 냄새나는 고름과 상처

가 가득 찬 사람이다. 

교만은 큰 짐을 짊어진 것과 같아

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리더로

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악한 영

은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리더를 

교만의 노예로 만들어 이리저리 끌

고 다니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

든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본질적

으로 교만한 존재이며 리더를 교만

하게 만들고 결국엔 리더를 쓰러뜨

리려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리더십은 

겸손

악한 역사의 배후에는 리더의 교

만이 있다. 진정한 악의 축은 교만이

다. 교만한 리더는 하나님을 잊어버

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간

다. 교만한 리더는 자신이 악으로 향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수의 리

더십은 겸손의 리더십이다. 예수께

서는 자신에게로 와서 배워야 할 것

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설교

하는 법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

씀하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마

11:29). 예수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

음을 배워야 한다. 겸손은 인간의 선

천적인 성품이 아니고 배워야 하는 

것이다. 리더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

고 내버려두면 교만으로 향하게 되

어있다. 중력의 법칙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는 죄의 중력이 우리의 인격을 끌어

당기고 있다. 교만이란 자기중심적 

사고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적

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용기 

있는 리더, 학식이 높은 리더도 좋지

만 지금은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리

더십을 가진 겸손한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영적 리더가 

되라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

가려면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

을 믿는 리더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대문명시대에 가장 으뜸으로 사

악한 오류는 영적교만이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다른 어떤 타락보다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교

만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먼저 치료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영적인 질병

도 치료될 수 없다. 교만보다 더 자

기당착에 빠지게 하고 찾아내기 힘

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 교만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

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그러한 자

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다 악한 

것으로 배재해 버리는 것이다. 영적

으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가

르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

기 때문에 그는 선의의 충고를 항상 

우습게 생각한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

와 같아서 쉽게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을 평가하는데 매우 주의 

깊으며 자신이 얼마나 빗나가기 쉬

운 존재인가를 민감하게 생각한다. 

만일 자신이 빗나간 길을 걷고 있다

고 생각되면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연구하며 올바른 방

향으로 나아가고자 힘쓴다. 교만한 

리더는 속마음과 다른 가식된 표정

과 행동을 하지만, 겸손한 리더는 소

명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천국을 향해 주님과 동행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모든 것의 나

중이 되려하고, 양보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리더가 되기를 소망

한다.      

sondongwon@gmail.com

악의 축 교만은 분노 만들고 마음의 상처 받게 해  

겸손은 인간의 선천적 성품 아닌 배워야 하는 것 

리더십 코멘터리 (72)

교만 바이러스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사·모·칼·럼

존중의 삶

요즘은 왠지 새벽에 더 일찍 눈이 떠져서 아직 아무도 오

지 않는 시간에 교회로 향하며 새 하루의 충만한 생명력을 

만끽해 본다.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도 남에게 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참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누군가가 카톡으로 

보내준 ‘우동 한 그릇’ 이야기 속에서 남루한 한 어머니와 아

이들 두 명이 우동가게에 들어와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동

을 한 그릇만 시킨다. 그래서 주인은 우동 한 그릇 속에 많은 

양을 담아 그들에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곁에서 본 그의 아

내가 ‘아, 그냥 우동 3그릇을 공짜로 줍시다’ 그럴 때 그 주인

은 ‘모르는 소리! 그러면 이 분들이 다시는 우리 가게에 우동 

먹으로 못 와요’라고... 아! 그렇구나. 나라면 분명히 우동 세 

그릇을 갖다 주었을 텐데... 그런 지혜가 없는 거다. 어떤 사람

은 추운 겨울에 일부러 얇은 옷을 입어 본다고... 추위에 떠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만큼 

부요한 자가 될 수 없을 거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늘 보이지 않는 협상이 오고 간

다. 굳이 그걸 말로 쏟아내지 않아도 우린 눈빛이나 몸짓을 

통해서도 무언의 협상을 하고 산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 하면... 심부름 하나 시킬 때도... 운전 중에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등 모든 삶의 복판에서 하루 종일 협상은 이루어

지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 삶이 그렇게도 피곤한 것이 아닐

까? 아니 심지어 우린 하나님과도 늘 협상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말을 조금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되고 이것을 다시 풀어

보면 ‘마음의 알맹이’라는 뜻이 된단다. 아마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

는지 알 수 있단 말이리라. 그렇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사랑

의 법칙이고 그 법칙을 풀어내는 방법은 바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삶이리라.

우린 바쁘고 편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다

가 곤고한 날이 돼야 옆에 있는 이들이 보인다. 그렇다.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가 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존중의 기준은 조건적인 것 같다. 교회

에 헌금을 많이 내면... 쇼핑갈 때 명품 백을 들면....그러나 그

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든 일관되게 존중의 태도를 나타

내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우린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분명한 빛이어야 한다. 왜

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

떤 상황에서도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더 단순하고 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

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

리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과 마주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 가운데 나

가면 게으름과 분노... 이런 것들로 판단 받고 사는 일도 조금

씩 줄어들지 않을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적 갈급함이 있어

야 우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매혹되지 않으리라.

성경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리라. 그렇다. 자신을 

한 꺼풀씩 알게 될수록 더 존중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이 

되면 아마도 허리띠를 풀어 놓은 듯한 헐렁한 평안이 내 속

에 충만히 찾아오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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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설명은 의외로 다

양하며 깊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

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

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

합하여 얻은 관념으로 보기도 하

며, 분석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분

석철학자들에 따르면 철학의 주제

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개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의 특징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

서 개념은 정신적 실재가 아니라 

논리적 실재이다. 

개념사용의 전형적인 본보기는 

옥스퍼드 분석학파 길버트 라일의 

“정신의 개념 The Concept of 

Mind”(1949)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라일의 목적이 정신 자체

에 대한 사실을 경험적으로(심리

학의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

니라 정신의 '논리적 지도'를 탐구

하는 것임을 암시해준다. 마찬가지

로 쾌락·의무·기억에 관한 담론의 

논리적 특징을 탐구하는 일은 쾌

락·의무·기억이라는 개념과 관련

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표현을 사

용할 수 있음은 곧 그 개념을 적용

하거나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을 한다. 

또한 개념(槪念)은 우리 주위의 

대상에서 공통된 것, 일반적인 것

을 꺼내어 개괄(槪括)함으로써 생

겨난 관념으로 모두 외계(外界) 대

상의 공통된 징표(徵表)를 반영하

고 있다. 개념이 취하는 일정한 언

어적 표현, 즉 개념의 언어적인 외

피(外皮)는 '말(語)'이다. 개념의 예

로는 '동물' '빨강' 등을 들 수 있다. 

형식논리학에서는 개념의 중요

한 성질로 보편성과 동일성을 든

다. 전자는 개념이 그 공통성·일반

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무수히 

많은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고, 후자는 각 개념에는 고유한 

의미가 있으며, 사고를 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바꿔서는 

안됨을 말한다. 그러나 사물은 항

상 변화함으로 개념이 언제까지나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의 의

미는 변한다. 형식논리학적인 사고

의 타당성은 변화를 무시해도 좋

은 범위 내에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개념, 고유개

념, 집단개념, 관계개념과 심지어

는 모순개념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사고와 주장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 개념은 천차만

별로 분류되고 설명될 수 있다. 사

실 내가 생각한 개념은 이렇게 복

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엊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때 머

리에 인생의 계급장을 진하게 쓴 

분이 빨간불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며 문

득 떠오른 것이 개념이었다. ‘참 개

념 없이 산다!’며 투덜거리다가 아

파트 안에서 해찰을 하는 그분을 

다시 보며 ‘저럴 바에 왜 신호등을 

무시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음’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

기는 하나 그렇다고 특별할 수는 

없다. 법과 규정과 질서를 무시해

도 좋은 것이 늙음은 아니기 때문

이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

는 것이 인생의 교훈이라면 ‘늙음’

은 더 많은 모범과 인내, 겸양과 성

찰이 언행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권리는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일수록 좋다. 또 권리

가 주어지는 조건이 책임과 의무

수행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거저 주어지

거나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

음을 아는 것이 늙음이라면 그 경

륜만큼 더 본이 되어야 존중될 수 

있다.

개념을 떠올린 것은 아주 단순

했다. 그런데 본질을 들춰보니 이

처럼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날

카로워졌다. 이도 상대적 혹은 모

순적인 개념 탓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것은 언제나 적당한 선에

서 끝이 나야만 한다. 개념이 중류

격즙(中流擊楫)을 타면 공허한 자

기 상처나 착각이 되어 개념이 없

는 인생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확대해석에는 언제나 부작용

과 불편으로 귀결이 된다. 단순한 

것을 초입의 여러 논쟁으로 설명

한 것도 무 개념의 소치는 아닐까 

조심스러워진다.
hanmac@cmi153.org

토요칼럼

개념(槪念)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 2018년 여름수양회가 8

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열렸다. 

첫날인 27일, 노회 모든 목회자

와 가족들이 워싱턴DC에 도착해 

성경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

정이 시작됐다. 특별히 이번 수양

회는 이민목회의 고단함 가운데 잠

시 시간을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

끼고,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에 관

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날 타이슨 쉐라톤 호텔에서 드

려진 예배는 사회 오종민 목사(교

육부서기, 우리교회), 기도 김재호 

목사(시온산교회), 말씀 허상회 목

사, 환영사 이준성 목사(교육부장, 

양무리교회), 축도 이원호 목사(중

부뉴저지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

됐다. 

노회장 허상회 목사는 왕상 

19:1-8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설

교에서 지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편하게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노회원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

회에 함께 하실 줄 믿는다고 선포

했다.

이번 수련회의 키워드는 “가족”

이었다. 

노회에서는 사모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120불상당의 

고급 화장품세트를 선물로 준비하

고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

다.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 온 

노회 목회자들이 안수하며 축복해

주는 시간과 함께 갖기도 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열중하다보

면 소홀하기 쉬운 목회자 가족들에

게는 위로와 회복 그리고 영적 충

전의 시간이었다.

폐회예배는 기도 조성훈 목사(뉴

욕제일장로교회), 말씀 이원호 목

사 등이 순서로 맡았으며, 총회와 

노회 그리고 산하 교회를 위해 합

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 가든노회>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총장 제임스송 박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산림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관리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산림

청 공무원들은 소방헬기 조종사, 정

비사, 행정직 공무원 등 17명으로, 

현재 연구원으로 와 있는 한국 소

방청 고위 공무원들도 다수가 참석

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특강과 현

장체험으로 미국의 소방항공 안전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쉽도록 진행

됐다. 

20일과 21일에는 Wil l iam 

Hopper 교수와 변순철 박사의 항

공 안전관리체계 특강이 있었다. 

헬기 비행학교 대표인 William 

Hopper 교수는 항공 안전관리체계

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

했다. William Hopper 교수는 St. 

Louis University 항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Helicopter Flight 관

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다.   

본교 항공학과 교수인 변순철 박

사는 위험식별과 관리, 그리고 새

로운 항공기 사고분석 기법인 

HFACS(A Human Factors 

Approach To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에 대해 강의했다. 

변 박사는 위험관리 전략들을 소개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돌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거나 이를 최

소화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

선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전략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공군 및 민항 

조종사 출신으로 항공기 사고조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22일과 23일에는 보잉사와 웬츠

빌 소방국 컨퍼런스 센터 방문이 

있었다. 보잉사 방문에서 산림청 

공무원들은 항공기의 시대적 변천 

과정과 생산 공정 등을 살펴보고 

항공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 

또한, 웬츠빌 소방국 컨퍼런스 센

터 방문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미

국 소방장비들을 직접 확인하는 시

간을 가졌다. 더욱이 미주리주 소

방청은 소방헬기를 직접 세미나 장

소까지 이동시켜 산림청 공무원들

이 직접 헬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미국 소방헬기 조종사이자 

Wildland Fire Program 감독관인 

Ben Wester씨는 미국의 소방조직

과 협조체계, 산불진화 방법, 훈련

체계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미국의 산

불진화체계와 관련하여 소방항공

기 운영, 조직간 협조, 안전관리 등

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

의 산림청 리더인 김광석 항공사무

관은 “한국의 소방장비와 조직체계

를 미국과 비교해볼 때 크게 손색

이 없지만 미국의 소방 조직간 효

과적인 협조체계는 배울 점이 많

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수

료증(Certificate) 수여식에는 

Peggy McGaugh 미주리주 하원의

원, Nick Guccione 웬츠빌 시장, 

Tim Bean State Fire Marshal, 

Kevin Zumwalt 미조리대학교 교

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

다. 미드웨스트대학교와 웬츠빌 소

방국은 각기 준비한 수료증을 산림

청 공무원들에게 수여했으며, 변순

철 교수와 이번 세미나를 주선한 

김종복 교수는 Nick Guccione 시

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이번 세미나

가 강의와 현장실습이 함께 진행돼 

미국의 항공 안전관리체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송 총장은 “세미나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

으로도 많은 분들이 미드웨스트대

학교를 방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KAPC 가든노회 2018년 여름수양회 참석자들이 워싱턴DC 성경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 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가 한국산림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항공 

안전관리체계 세미나 중 참석자들이 교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목회자가족 여름수양회 

가족의 소중함...동역자들과 만남...

미드웨스트대학...보잉사, 웬츠빌 소방국 방문

한국 소방공무원 대상 안전관리체계 세미나 

OC제일장로교회는 지난 8월 26

일 주일예배 후 실시된 담임목사 

청빙투표에서 김종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선출했다. 

총 득표수는 205표(성도 198표, 

시무장로 7표). 이번 청빙투표는 김

종규 목사 외에 정상준 목사(24%)

와 국윤권 목사(20%)가 후보에 올

랐다. 

김종규 목사는 7일(금) 새벽예배

와 9일(주) 1부와 2부 예배에서 설

교한다.

<정리: 박준호 기자> 

8월 26일 청빙투표 결과 205표 획득

OC제일장로교회 새 담임에 김종규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

취임식 예배가 지난 2일 저녁 5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

서 열렸다. [관련기사 16면]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사회로 열

린 이취임식 예배는 글로리아싱어

즈의 서창으로 시작됐으며 기도 문

종은 목사(KAPC뉴욕노회장), 찬양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 설교 김

재열 목사(KAPC 총회장), 영상, 동

문찬양, 이임사 장영춘 목사, 공로

패 및 감사패 증정, 취임사 김성국 

목사, 축사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 현 스와질랜드크리스천대학 

총장), 이임자와 취임자를 위한 기

도 이만호 목사(뉴욕교협회장), 축

하연주 쥬빌리앙상블, 축도 이규복 

목사(교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

임)는 “갑절의 영감으로”(왕하2:7-

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믿

고 신앙생활하면서 25년간 짝사랑

했던 대상이 장영춘 강도사(당시)

였다”며, “고등학생으로 교사로 봉

사하면서 참석했던 주일학교 강습

회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한 장 목

사를 만났는데, 25년 후 캐나다 목

회 당시 집회에서 만났을 때는 모

습이 변해 짝사랑이 끝났다(?)”고 

간증해 청중들의 웃음을 샀다. 

김 목사는 “시간은 속절없이 지

나가지만 각자의 길을 가면서 맡겨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영춘 이

임학장의 50년 사역을 정리해보니 

크게 3가지로 첫째 퀸즈장로교회를 

보수 개혁주의 바탕위에 미주 최대

의 모범적인 교회로 세우고, 둘째 

동부개혁장신을 31년간 철저한 성

경중심 하나님중심의 진리로 목회

자를 양성해왔으며, 셋째 미주크리

스천신문을 통해 개혁주의신앙과 

기독교문화개혁운동을 주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제 엘리야의 시대

를 마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에서 김성국 취임학장은 물

의 근원을 새롭게 개선함으로 신학

의 정수 회복, 성령의 소금 붓기, 가

난한 신학생 돕기 등 할 일이 많다”

며 “그러나 갑절의 능력을 받아 장 

목사님이 심어놓은 사역이 더 아름

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김인환 총장은 “1975년 유학을 

왔고 76년 장영춘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퀸즈장로교회에서 부목

사 사역을 했다. 장 목사님의 하나

님에 대한 철저하고 순수한 경외심 

가득한 예배를 기억한다. 30여년간 

훌륭한 목회자 양성을 해 오신 것

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제자인 김

성국 목사는 인간관계가 좋고 유모

어가 많다”며 “장 목사님이 뿌린 모

든 열매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

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학교로 발전

시켜나가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만호 목사는 뉴욕교협과 목사

회를 세운 장영춘 목사의 건강 장

수를 기원하고, 후임 김성국 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신학교가 더욱 발

전하기를 기도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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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제 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집중훈련
제 4차 세계전문인선교대회가 2018년 10월 10일(수)일부터 12일(

금)까지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지역교회 선교리더 및 관심자, 목회자, 신학생, 해외 및 Here & Now 

선교사 등. 9월 20일 마감이며 등록비는 300달러, 지역참가는 100달

러다.

한편 PGM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이 10월 10일(

수)부터 14일(주)까지 필라 안디옥교회에서 열린다. 마감은 9월 22일

이며 등록비는 300달러(부부 500달러), 지역참가는 100달러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퀸즈성인대학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가 9

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개강한다. 

▲문의: (718)886-4040

뿌리깊은교회 이전
뉴저지 뿌리깊은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이전했다. 9월 2일 주일

부터 새 예배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새 예배 장소는 팰리세이즈 팍 

아이프라임 학원 강의실로 주소는 4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예배 시간은 주일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오후 8시(D2 Plus 사

무실), 금요청년모임 오후7시 30분으로 동일하다.

▲문의: (201)446-4466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를 마치고 학교관계자들과 순

서자들 등이 기념촬영 했다.

“갑절의 영감으로 더 아름다운 사역되길”

퀸즈장로교회 2018 마지막 선교가 할렘에서 열려 지역주민들에게 숲키

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2018 마지막 선교 할렘   

뉴욕교협 제45회기 입후보 등록접수 공고

브니엘선교회 숲키친 서비스 협력

회장, 부회장, 감사...마감 9월7일 오후4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

사) 2018 단기선교 마지막 프로젝

트인 할렘 인너-시티 미션이 지난 

28일 맨해튼 Soul Saving Station 

Church에서 열렸다. 이 선교는 브

니엘선교(대표 김명희 선교사)의 

숲키친(Soup Kitchen) 서비스를 

협력한 것.

이날 80여명의 노숙인 및 주민

들이 참석했다. 이날 말씀은 차평

화 전도사가 “Jesus, The Only 

Way"(요14:1-7)라는 제목으로 전

했으며 특별순서로 선교무용단의 

한국전통무용 공연과 어린이 찬양

팀 G2G의 찬양이 있었다.

주향 팀의 부채춤, 그레이스팀의 

한국무용, 두드림 팀의 난타공연이 

있었으며, G2G는 ‘주는 나의 행복’, 

‘Deep down in my heart’,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의 찬양을 불렀

다. 

또 말씀을 마친 후에 콜링의 시

간이 있었는데, 참석자 중 10여 명

이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선교팀원들은 특별

히 무더운 날씨로 인해 힘들었지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

하는 즐거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

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유원정 기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는 지난 9월 1일, 제 

45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

보 등록접수를 공고했다. 후보 등

록은 9월 4일(화) 시작돼 7일(금) 

오후 4시까지 마감된다.  

회칙 11조에 의한 자격은 ①본

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체납

이 없어야 하며 ②목사안수 10년

이상 ③뉴욕 담임목회 5년이상 ➃

교협 임실행위원 역임 ➄인격과 품

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➅회장, 부

회장 출마는 3회 이내 제한 ➆현 

회장과 동일교단은 3년 이내 입후

보 불가 ➇감사후보는 1, 4, 5항 준

수 ➈평신도부회장은 이사회 이사

장 역임자 ➉영주권 이상 소지자 

⑪공헌도 있는 자. 

등록서류는 ①등록원서 1통 ②

소속 교단추천서 1통(독립교회는 

증경회장단 2인이상 추천서) ③10

개 회원교회 추천서 ➃증경회장 2

인이상 추천서 ➄이력서 1통 ➅소

견서 1부 ➆목사안수증명서 ➇여

권과 운전면허증 ➈교회현황서(최

근주보 4매) 등이 필요하며 ➉감사

후보는 3, 4, 6, 10항을 면제한다.

이외에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

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

며,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견발표,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

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를 

금하는 것으로 돼있다. 
<유원정 기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주최 뉴욕이단사이비대책협 주관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체” 영문판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주최측과 순서맡은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체” 영문판 출판감사예배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체” 영

문판 출판감사예배가 지난 28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

렸다. 중국 조유산이 교주인 전능

신교(동방번개)는 중국정부로부터 

추방당하자 미국과 한국으로 흩어

져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본부를 한국에 두고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이종명 목사는 “이단대책을 위

해서는 이단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방번개의 이단성

과 그 폐해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

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

소협회(대표 진용식 목사)가 주최

하고 뉴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

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주관했

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이번에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면서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으

며 번역본 5천부를 미국 5000교회

에 발송했다. 

이종명 목사 인도로 열린 감사예

배는 대표기도 유상열 목사(전 뉴

욕교협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회

장), 성경봉독 박진하 목사(남침례

교한인교회 뉴욕지방회장), 축가 

랜디 브룩, 설교 진용식 목사, 광고 

노지훈 교수(대한신학대학교), 축

도 진용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용식 목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마24: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전 감

람산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다”며 “말세의 현상으로 한국

내에 성공(?)한 재림주가 40명이고 

2백만명이 이단에 빠져있다”고 말

했다.

진 목사는 “그중에 동방번개(전

능신교)는 전도특공대라 불리는 

자들이 기성교인들을 빼내고 있

다”며 “이들이 10년전 중국에서 추

방된 후 한국과 미국으로 왔는데 

뉴욕에 400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

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영육합

일교리와 비유풀이 삼시대(구약, 

신약, 재림주)를 주장한다. 이단들

은 성경공부를 시켜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교회밖 성경공부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출판기념식은 축가 변윤섭 

장로/김옥랑 전도사, 서평 박희명 

교수(서울대학교), 축사 황동익 목

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최창섭 목

사(뉴욕교협 증경회장), 황원진 목

사(카이로스대학 총장) 순서로 진

행됐다. 

번역자 박희명 교수는 “이 책이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돼 있

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

렸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하

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지훈 교수는 “저자 조바울은 

조선족으로, 10여년간 준비하고 1

년전 책을 출판해서 대한신학대학

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며 “LA

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계획 중에 있

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연합감리교회(UMC)가 결국 동

성애에 대하여 미국장로교회

(PCUSA)의 뒤를 이어 전면적 허용

을 하게 된다. 

UMC한인목회협의회(회장 김낙

인 목사)는 그랜트 하기야 감독(캘

리포니아퍼시픽 연회)과 함께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30분 남가주주

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에서 

만남을 갖고 향후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랜트 하기야 감독은 “UMC의 

비전은 UMC의 존재감을 극대화하

며, 상황별 차별화 허용, 그리고 하

나됨”이라 설명했다. 하기야 감독

은 “이를 위해 UMC는 The One 

Church Plan을 시행하려고 한다”

고 설명했다. 

The One Church Plan은 UMC교

리와 장정에서 LGBTQ의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가 되며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를 각 교회가 결

정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식 집전

도 목사 각자가 결정할 문제로 문

을 열어 놓게 된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

도 지역별 연회가 알아서 가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락했

다. 

하기야 감독은 “교단 내에서 동

성애에 대해 허용하게 됐지만 한인

교회를 비롯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

진 반동성애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

들의 신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

서 존중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류재덕 목사(KUMC회장)는 

“KUMC내에서는 지난 5년간 이 이

슈를 놓고 다뤄왔으며 성정체성 이

슈를 위해 작년에 테스크 포스

(Task Force, TF)가 구성됐으며 올

해 2기 TF팀이 조직됐다”며 “이 이

슈는 교단내 중요 이슈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목사는 “KUMC는 동성애 이

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동

성애 커플이 찾아올 때 그들의 주

례를 거부하더라도 교리와 장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MC의 친동성애 정책은 내년에 

열리는 UMC총회에서 통과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

는데 신영각 목사(윌셔연합감리교

회)는 “이 이슈는 목회자들만의 이

슈가 아닌 UMC내 모든 교인들의 

이슈”라 말하고 “PCUSA의 선한목

자교회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 이

슈는 매우 민감하다. 선한목자교회

의 경우 95% 교인이 떠났다. UMC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The One Church plan 실시...각 교회 입장은 존중 

UMC, 동성애 전면적 허용 예고

그랜트 하기야 감독(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이 UMC에서 마련한 The 

One Church Plan의 동성애 허용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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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 상담교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상담사역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및 사역자들을 위해 상담교실을 개최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장과 관

계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상담교실 일정은 9월 10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다. 강사는 월드미션대학

교 상담학과 교수이자 ANC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자인 김현경 교수

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주제는 “결혼- 부부됨과 부모됨”, “원가족-가족

시스템”, “전인적 성장-영적 공동체” 등이며 등록비는 100달러다. 

▲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남가주주님의교회 설립35주년 축하감사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설립 35주년 축하감사예배가 9일

(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의: (626)965-9191

  

UGN복음방송,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행사
UGN복음방송(대표 여운혁 목사)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ICO 밋업 

행사를 11일(화) 오후 6시 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갖는다. 이

번 특강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기업이나 개인이 ICO를 통

해서 자본을 모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게 되며 블록체인 토큰경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간식과 커피 등 다과가 제공된다. 제한된 좌석으로 사전등록

이 필요하다.

▲문의: (213)700-2891

  

LA사랑의교회 사랑올림픽센터 입당감사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사랑올림픽센터 입당감사예배를 

15일(토) 오전 6시20분에 갖는다. 장소는 올림픽과 엘덴 코너(2610 W. 

Olympic Blvd, LA, CA).

▲문의: (213)386-2233

  

러빙하트 자선음악회
홈리스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러빙하트 주최 자선음악회가 15일(토) 오

후 6시 뉴홀한인교회(담임 송인철 목사, 23857 The Old Rd)에서 개최된

다. 티켓은 10달러이며 러빙하트 웹사이트(www.lovinghearts4u.ord)에

서 구입하거나 러빙하트 문화센터(23310 Cinema Dr, #105, Valencia) 및 

앵거스정육점(23310 Cinema Dr, #102, Valencia)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661)373-9647

  

밸리UMC 가정세미나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는 ‘경건한 크리스천 자녀 키우기’

라는 주제로 이문영 목사 초청, 가정세미나를 14일(금) 오후 7시30분 본 

교회 친교실에서 갖는다. 

▲문의: (818)366-0089

  

두나미스장로교회 교회이전
도나미스장로교회가 어바인 지역(18004 Sky Park Circle #260, Irvine)

으로 이전했다. 교회위치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와 존웨인 공항 인근이

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 영어예배 오전 9시30분, 한어예배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한국어 예배는 영어통역이 제공된다.

▲문의: (714)595-6636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개강예배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

로그램(디렉터 변명혜 박사) 2018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

회가 8월28일(화) 오후 4시30분 아

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월레스 

박사) LA리저널사이트(디렉터 도

널드 브라운 박사)에서 열렸다. 학

생회장 김세헌 전도사 사회로 열

린 개강예배는 임영미 전도사(전 

학생회장)가 기도했으며 김성환 

목 사 ( 가 나 공 방 ) 가  요 한 복 음 

2:1-11을 설교했다. 김성환 목사

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나의 혼

인잔치는 특별하다. 오병이어를 비

롯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이

적과 기적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

는 차원이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의 포도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

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와 

같은 차원”이라 설명했다. 김 목사

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

건은 망가질 수 있는 축제를 회복

하신 것이며 이는 예수님의 부활

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장차 맞이할 궁극적 잔치를 하게 

되는 그림자”라 말했다. 김 목사는 

“항아리에 담긴 물은 단지 고여있

던 물이었다. 그물은 아직 포도주

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아리의 

물이 결혼식장으로 옮겨갔을때 포

도주가 되었다. 이는 교회가 우리

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삶의 자리인 일상의 자리로 옮겨

질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포도

주에 취하게 되듯 성령에 취하게 

될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변명혜 교수가 축하

의 인사와 교직원 소개를 했으며 

김세헌 전도사가 임원 소개했다. 

그리고 다니엘뉴먼 박사(본교 목

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 축도

로 예배를 마쳤으며 신입생 소개 

및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학

기 아주사퍼시픽 신학교는 강영순 

전도사 등 12명이 입학했다.
<박준호 기자>

2018 가을학기 신입생 12명 입학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2018 가을학기 개강예배에서 김성

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교회음악협, 푸른초장의집 등에 후원금 전달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부에나팍에 위치한 아

리아 식당에서 푸른초장의집에 

1000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

다. 

전현미 회장은 “지난 7월 22일 ‘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자리 II’라

는 주제로 열린 제 37회 남가주 찬

양합창제에서 걷힌 후원금으로 전

달하게 된 것”이라 밝히고 “푸른초

장의집 등 3개 단체에 후원금을 전

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처음에는 많은 단체

를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

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두 단체라도 엄선해 후원금을 전

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원들

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게 된 것”

이라 배경설명을 했다. 

이번 후원금전달식에 참석한 빅

토리아 홍 푸른초장의집 디렉터는 

“물가상승과 후원금 감소로 사역

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생각지

도 않은 후원의 손길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며 “남가주교회음악협회 

행사에 정성스럽게 모아진 후원금

이 저희사역에 많은 힘이 될 것”이

라 말했다. 

이번 후원금을 받은 푸른초장의

집은 가정폭력 등 정신적, 육체적

으로 지쳐있는 여성들과 그 자녀

들이 새로운 삶과 미래를 꿈꾸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성보호소

로서 지난 1993년 7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푸른초장의집이 선정된 이유는 

수많은 여성보호단체들의 경우 후

원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이 되지만 이곳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이 되는 곳이기에 타 기관에 

비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정돼 있어 교회음악협회에서 푸른

초장의집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

다. 

이외에 USC Power of Praise 

Church(담임 신승호 목사)와 시온

성교회(담임 송영종 목사)에 각각 

500달러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
<박준호 기자>

제37회 찬양합창제서 모금...총 2천달러 

남가주교회음악협회는 푸른초장의 집 등 3개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은 본협회 임원들이 푸른초장의 집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제 5회 남가주 학생찬양 경연대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한 제 5회 남가주 

학생찬양 경연대회가 1일 오전 11

시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

사)에서 열려 7학년 E r i n 

Choi(Harp) 학생이 대상을, 6학년 

김유진(Voice)학생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노래는 물론, 하나

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축제와 같은 대회로 진

행돼 참석한 이들에게 기쁨을 선

사했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

다.

△대상 최예린 △최우수상 김유

진 △2학년 1등 이현, 2등 허진솔 

△3학년 1등 Aiden Lim, 2등 

Claire Kim, 3등 Lowen Kim △4

학년 1등 현예담, 2등 박하니, 3등 

Aidan Lee, Irene Oh △5학년 1등 

박윤하, 2등 이재휘 △6학년 2등 

정인지, 3등 임채민 △7학년 2등 

유은채, 3등 Clare Hong.
<이성자 기자>

대상 에린 최, 최우수상 김유진

제 5회 학생찬양경영대회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생터성

경사역원(대표 이애실 사모) LA

지부장 김덕수 목사가 본지를 방

문했다. “지난 8월 19일 LA사랑의

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올림픽센

터에서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를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사

역을 시작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김덕수 목사에게 생터성경사역원

의 사역이야기를 들어본다.

“생터성경사역원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사역원의 줄임말’로 

이 사역원의 대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애실 사모(‘어? 성

경이 읽어지네!’ 저자)다.

이 사역은 2004년 볼티모어에

서 이애실 사모의 첫 강의로 시작

돼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사역

이 확대돼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

에서 생터성경사역원의 사역이 이

어지고 있다.

이곳 남가주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된 건 2011년.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은혜한인교회를 중

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돼 이미 

100여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했고 

지난해 하늘소망교회에서 제 4기 

전문강사 스쿨을 오픈함으로 LA

지역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중, 

정식으로 LA지부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김덕수 목사는 생터성경사역원

의 정신은 온전히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의 정신

을 소개했다.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의 말씀임을 믿고 온 세상에 전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

수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딤후

3:16).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

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

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에게 성경을 읽도록 가르친다

(마28:19-20).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전달 

방법임을 믿는다(고전1:21). △진

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정한 교

사라고 믿는다. 따라서 성경을 읽

도록 가르칠 때 성령님을 전적으

로 의지한다(요14:26). △생터성

경사역원이라는 신앙공동

체의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을 가

치로 여긴다(엡4:3). △타

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교단 지도

자들과 협력을 원칙으로 한

다(빌1:27). △주님다시 오

실 때까지 주 예수와 하나

님나라 전파에 전념한다(행

28:31).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미주 각 지역에서도 활발하

게 사역하고 있는 생터사역

원팀. 그 가운데 LA지부는 

9월부터 전문강사스쿨을 하

늘소망교회(3416 W 1st St, LA, 

CA 90004)에서 오픈한다. 전체 강

의시간은 6개월. 매주 월요일 7시

부터 시작된다.

본 강사스쿨을 수강하기 위해서

는 초급반인 성경방(신구약 각 12

과), 중급반인 인도자 컨퍼런스를 

수강해야 하며, 본 스쿨에서는 강

사로 강의할 때 알아야할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등에 관해 집중적

으로 강의하고 ‘어떻게 강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강의안과 

교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김소연 

사모의 사모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회자성경반도 마련된다.

현재 LA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성경방은 LA사랑의교회(213-

272-2424), 주님의충신교회(이종

길 목사 213-344-9078), 성림감

리교회(신광섭 목사 213-422-

0811), His Church(이정아 사모 

626-660-6555)이다.

김덕수 목사는 2016년 제 3기 

전문강사스쿨에서 말씀을 배우게 

됐다고 말한다. 그 당시 목회자반

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 평신도들

과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

금 어색함도 없지 않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성경이 

너무 재미있었고 성경의 퍼즐이 

맞춰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성

경을 읽다 새벽기도를 가는 날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강사과정을 마친 김 목

사는 "목회자들을 섬기면 좋겠다"

는 마음을 갖게 돼 사역을 시작했

고 목회자들과 또한 평신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며 “함

께 이 일을 이어갈 많은 분들이 생

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잊지 

않았다.

새롭게 설립된 LA지부는 김덕

수 목사(하늘소망교회)가 지부장

으로, 정재현 안수집사(LA사랑의

교회)가 총무로, 이정아 사모(His 

Church)가 서기/회계로 섬기게 

된다.

지부장 김덕수 목사는 미주성결

교단(총회장 최경환 목사) 소속 

목사로 한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신대 M.Div, 탈봇 D.Min과정

을 수료했다.

성경방과 사역에 관한 문의는 

(213_500-2948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LA지부를 설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

본지를 방문한 LA지부장 김덕수 목사

2011년 시작된 남가주 사역, LA지부 세워 
7가지 성경적 정신으로 전문강사스쿨 운영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본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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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담임목사 대물림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 서울노회(노회장 서정오 동숭교

회 목사)가 세습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노회는 남대문교회, 무

학교회,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영

락교회 등 교단 내 오랜 전통과 대

표성을 지닌 교회들이 모여 있는 

노회다.

서울노회는 지난 31일 발표한 입

장문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

한 2013년 제98회 총회 결의는 교

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

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다”며 

“870대 81의 압도적 표차로 결의되

고 헌법에 명시된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를 명성교회가 보란 듯이 비웃

으며 부자 세습을 불법적 방법으로 

강행한 것은 총회와 본 교단 소속

교회 전체와 한국교회를 일시에 능

멸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행

태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도발이며 만행이라고 규정

한다”며 “그들의 세습 강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오만과 불순

종과 불신앙의 극치를 드러낸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

리의 무력함을 자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

으니 (명성교회는) 부디 속히 세습

을 철회하고 본 교단과 한국교회 앞

에 사죄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리로 돌

아오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제103회 총회는 마땅히 이들

의 판결을 단호하게 거부할 뿐 아

니라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총회는 

총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방

법으로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

고 총회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명

령하며,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회와 담임목

사를 비롯한 당회원 전원을 출교하

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노회에 앞서 순천노회 광주

노회 전남노회 등이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신학생과 선교사들의 반

대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또 명성

교회 세습반대 공동서명 프로젝트

에는 2일 오후 4시 7분 현재 9055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3일로 예정된 ‘명성

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목회자대회’ 

와 관련, 총회 유지재단이 서울 종

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

당 사용을 불허하면서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이근복 대회준비위원장

은 2일 “총회 유지재단이 사과하고 

대강당을 열지 않는 한 기념관 앞

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10월 10-13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

교회서 열리는 제103회 총회를 앞

두고 1272쪽 분량의 ‘회의안 및 보

고서’를 확정해 29일 배포를 시작

했다.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국 폐지와 

총회 기구 개편, 동성애 이슈 등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예장통합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

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 “뜻을 함께

해 주신 67개 노회, 9096개 교회, 

273만여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최 목사는 지난 회기의 

성과로 교단의 마을목회 세미나, 경

북 포항 대지진 구호, 종교인소득세 

시행 준비, 동성애 관련 교단 입장 

발표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 총회

에서 림형석 부총회장에게 총회장

직을 인계한다.

제103회 총회와 관련, 총회 대의

원(총대) 확정부터 여의치 않았다. 

명성교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결국 확정하지 못했다. 이들을 뺀 

총대 수는 최종 1464명으로 집계됐

다.

각 노회가 총회 안건으로 다뤄 달

라고 제청하는 ‘헌의안’에서도 명성

교회 관련 이슈가 두드러졌다. 경남

노회 진주남노회 등에서 총회 재판

국의 폐지를 다루는 헌의안을 올렸

다. 진주남노회는 제안 설명에서 “

불공정 재판 시비로 재판국원이 교

체됐음에도 상식을 벗어난 재판으

로 세상 언론에 가십거리가 되고 말

았다”며 “총회 재판국 대신 화해조

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총

회 재판국은 지난 7일 명성교회 관

련 재판에서 최종 결정을 표결에 부

쳐 8대 7로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

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총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총회 

혁신위원회’를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서울강북노회 대전서노회 경서노

회가 이를 요구했다. 전북동노회와 

광주노회는 총회 본부를 5개 부처

로 축소할 때 ‘농어촌’ 명칭을 부서 

이름에 넣어 도농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남노회는 

“목회자 안식년 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

회에서 결의해 달라”는 제안도 했

다. 

동성애 관련 이슈도 언제든 불붙

을 수 있다. 총회가 ‘동성애는 죄악

이고 명백히 반대하나, 동성애자 역

시 구원 대상이어서 혐오하면 안 된

다’는 입장을 확정했음에도 포항노

회 경안노회 등은 ‘미흡하다’며 강

경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장로회신학대 학생 736명은 

재판국의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유

효 판결에 항의하는 동맹휴업에 돌

입했다. 이들은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오후 수업을 거부한다. 

안인웅 장신대 총학생회장은 “학내 

민주화를 요구했던 1989년 이후 29

년 만에 동맹휴업을 결의할 만큼 절

박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엔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목회자대회’가 예

고돼 있다. 기념관을 관리하는 유지

재단이 장소 이용을 불허한 것을 규

탄하는 기자회견도 30일 열린다. 이

근복 대회 준비위원장은 “총대들을 

포함해 1000명 넘는 목회자가 대회

에 모일 것”이라며 “명성교회 판결 

무효와 2013년 총회가 통과시킨 ‘

교회세습금지법’의 취지를 재확인

하는 결의를 총대들에게 촉구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약속, 회복, 변화, 연합. 대한예수

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

헌 목사) 제103회 총회를 이끌어 

갈 임원 후보들이 내세운 키워드

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은철 목사)가 30일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목사)에서 개최한 임원 후

보 정견발표회에선 다음 달 10일 

총회 첫날 총대들의 선택을 기다리

는 후보들이 각각 소견을 밝히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단독 후보

자에게는 3분, 경선을 치르는 후보

자에겐 5분의 발표시간이 주어졌

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목사부총회

장 후보 3인에게 쏠렸다. 기호 1번 

김종준(꽃동산교회) 목사는 ‘총회

다운 총회로의 회복’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총회의 핵심가치가 되

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

고 총신대를 교단의 신학교로 반드

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2번 민찬기(예수인교회) 목

사는 ‘아픔에 공감하고 더 나은 미

래를 꿈꿀 수 있는 후보’임을 내세

웠다. 민 목사는 “변화하는 총회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낮은 곳에서 희

생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3번 강태구(일심교회) 목사

는 ‘화합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적

임자임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교

단 내 각 기관, 노회, 교회와 대화합

을 이루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두 주자로 나서 교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선 현 부

총회장 이승희(반야월교회) 목사는 

“제103회 총회를 ‘변화와 희망의 

총회’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소모적인 정쟁을 종결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와 구

조를 만들어가겠다”면서 “공약(公

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해 약속을 지켜 열매 맺는 

총회장으로 이임하겠다”고 말했다. 

부서기 후보 등록과정에서 총대 

경력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용

대(영광대교회) 목사는 선관위의 

서류반환 결정을 수용하며 후보에

서 사퇴했다.

“명성교회...이제라도 세습 철회하라”

“불공정 시비 총회재판국 대신 화해조정위 설치를”

“약속, 회복, 변화, 연합...”

통합 서울노회 성명서 발표…남대문 새문안 연동 영락교회 등 참여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확정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사회복

지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종교행위

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

달 6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

원실 관계자는 “최근 특정종교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종교의

식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고, 사직을 권

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책마련

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

다. 이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면 법안을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이

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은 열기 힘

들 것 같다”고 전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종교

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탄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

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

고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지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논평에서 “굳이 기독교 복지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

우 고약해 보인다”며 즉각 법안철

회를 촉구했다. 

심만섭 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는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된

다”며 “법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

고 분명한 취지와 목적, 결과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체계에

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기본이고 혼란도 없어야 한

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도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

는 지난 130여년간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소외이웃을 위한 사회봉사

에 힘을 쏟았다”며 “현실을 고려하

지 않은 법안이다.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

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전

체 507개 중 기독교가 251개로 절

반을 차지한다. 이어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 순이다.

국회 입법예고 해당 페이지엔 

25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

부분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종교 사회복지시설이니 만큼 시설

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다.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은 “종교

단체라도 정부 등의 보조금을 받는 

한 간섭을 피하긴 어렵다”면서도 “

하지만 이런 법안도 국민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뭉쳐야 

한다.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제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인 법안 발의해 논란

“취안넝선자오 신투 부스 난민”(

전능신교 신도들은 난민이 아닙니

다).

중국 전능신교(동방번개) 피해자

들의 외침이 3일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전능신교에 빠져 종적을 감

춘 가족을 둔 중국인 15명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앞장서 전능신교 

소속 가짜 난민을 중국 가족의 품

으로 하루빨리 송환해 달라”고 촉

구했다. 

전능신교에 빠진 딸 돤쥔치(24·

여)씨를 찾아 한국에 온 루어청메

이(47·여)씨는 “딸이 대학에 합격

했는데, 전능신교에 빠진 뒤 2014

년 잠적해 버렸다”면서 “출입국 기

록을 통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겨우 확인했다”고 눈물을 글썽였

다.

루어씨는 “4년째 딸과 통화 한번 

못해 봤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딸

이 난민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중국 내 전능신교 신

도에 대한 탄압도 없는 마당에 무

슨 난민이라는 말이냐”고 성토했

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방한한 로어

슈쉰(44)씨도 “동생이 집에서 잘 지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면서 “가족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

다.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와 달라”

고 애원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국을 다시 

찾은 리쥔제(33)씨는 “어린 딸을 두

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또다

시 한국에 왔다”면서 “아내와 어렵

게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하더

라”고 말했다. 

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능신

교 신도들이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

해 장기체류를 하고 있고 가짜 난

민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를 단절

시키고 있다”면서 “전능신교가 난

민팀까지 운영하며 가출하게 한 뒤 

기획 입국을 시키고 있다. 신도들을 

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

했다. 

이날 중국인 피해자들을 촬영하

던 전능신교 관계자는 “신도들은 

가출하지 않았다. 가짜 난민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다”

고 했다. 피해자들은 4일 충북 보은

군 전능신교 집단합숙소 앞에서 시

위를 벌인다.

“전능신교 가짜 난민을 가족 품으로”
중국 피해 가족, 청와대 앞에서 호소 

예장합동 정부회장 후보 정견발표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지난

해 9월 열린 예장합동 제102회 총

회 현장. 예장합동은 오는 10일부

터 4박5일간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제103회 총회를 진행한다.

총신대 정상화, 이단성 조사, 선

거 방식 변경.

103회째를 맞는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가 다룰 핵심 안건들이다. 대

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오는 1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예장합동 총회에선 총신대(총장 김

영우) 정상화가 3년째 최대 현안으

로 올라와 있다. 예장합동은 총신

대 재단이사회 구성을 놓고 힘겨루

기만 하다 실마리 찾기에 실패한 

채 101회기를 보냈다. 102회기엔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된 점거

농성과 교육부 실태조사, 재단이사 

전원해임, 임시이사 선정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사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듯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헌

의안 360여개 중 총신대 관련 안건

만 30개가 넘는다. 주제도 다양하

다. 우선 ‘총신대 사태로 피해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 ‘총신대 정관 원

상회복’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선

결과제가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 그에 협

조한 보직 교수 조사처리’ ‘용역 동

원 진상 조사처리’ 등 책임 추궁 및 

징벌을 요하는 헌의안도 다수 상정

됐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배임증

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다음 달 5

일 선고공판이 예정돼있어 관련자 

징계에 대한 총대들의 요구가 강하

게 제기될 전망이다.

여느 때와 달리 이단 사상에 대

한 조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신학

적 해석을 요청하는 안건의 2배에 

달하는 점도 눈에 띤다. 이번 총회

에 올라온 이단성 조사 연구 요청

은 12건이다. 현재 활동 중인 목회

자, 선교사, 출판 관계자 등의 신학 

사상에 대한 검증이 요청됐다. 평

강제일교회 창립자의 구속사 세미

나 참석 및 교재 사용 금지 청원도 

올라왔다.

‘총회임원 직선제에 따른 금권선

거 방지’ 등 선거법 개정 및 보완에 

대한 헌의도 주목받고 있다. 교단 

내에선 지난해 총회에서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면서 “금권

선거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6개 노회가 총회임원 선출 시 

‘맛디아 선출방식’을 도입하자는 헌

의를 올렸다. 해당 노회 측은 “다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직접선거로 

다득표자 2인을 가리고 제비뽑기

로 최종 1인을 선출해 과도한 선거

운동을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교단’이란 수식어에 걸

맞지 않게 한국교회와 대사회적 이

슈를 아우르는 헌의안이 부족하다

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 ‘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병역 대

체복무 반대’에 관한 안건이 1건씩 

올라와 있을 뿐 헌의안 대부분은 

교단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다.

‘총신대 정상화’ 3년째 최대현안
예장합동 103회 총회 핵심안건...이단성 조사, 선거방식 변경 

국내 1대 종교의 저출산 극복 

대안은

기독교 관점에서 출산율 하락

은 종교나 도덕의 가르침에서 벗

어나 물질주의적·현세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속주의(secularism)

와 관련돼 있다. 세속주의의 확산

은 내세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켰

고 현세에 대한 강한 집착은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부담을 

크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덩달아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까지 일으켰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

장은 “세속주의 확산에 따라 결혼 

기피, 출산 연기 풍조가 자리 잡고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비

용편익 분석에 따른 선택사항으

로 여기는 시대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기독교 세계관 잡지 ‘월드뷰’의 

발행인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의 밑바닥엔 가족 파괴와 해체논

리 등이 뒤섞인 세속주의의 확산

이 깔려 있다”면서 “기독교가 하

나님의 절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녀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을 강조

하는 유교만큼도 그 중요성을 강

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는 저출산 

시대 대안으로 가정과 교회공동

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

해 시대적으로 종교의 힘이 더욱 

필요해졌음을 한국사회에 설득하

고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출산 흐름 끊기 위한 교회의 

노력

그렇다고 교회가 손을 놓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과 반생명

문화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을 장

려하는 교육과 캠페인은 교회 현

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교회 북아현성결교회, 

부산 호산나교회, 인천순복음교회 

행복으로가는교회, 경기도 안양감

리교회, 충남 남산교회, 원주 태장

교회 등이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출산 후 스쿨, 결혼예비학교, 육아

교실, 어린이집, 양육품앗이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며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전남 광양대광교회(신정 목사)

의 사역이 대표적이다. 교회는 임

산부학교, 엄마랑아기학교, 대광

어린이집 등으로 10년 넘게 영유

아 사역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지

역 젊은 엄마들의 요청에 따라 ‘엄

마품에 학교’ ‘아장아장학교’ ‘엄

마랑아기학교’ 등 교회에 올 수 있

는 영아의 개월 수를 낮춰 세부 프

로그램을 짰다.

이 교회 안신애 교육전도사는 “

교회가 위치한 광양 지역엔 국내 

최대 철강회사 포스코 등의 영향

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면서 “바쁜 남편의 도움 없이 타

지에서 외롭게 ‘독박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교회에 소통의 장이 생

겼다며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지역 엄마들의 필요 보듬는 교

회

경기도 하남 성안교회(정학봉 

목사)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여

성들을 위해 ‘해피맘’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매주 화요일 150

여명의 지역 여성들이 모여 가정

과 자녀문제를 주제로 공부한다. 

이 중 50여명은 지역의 비신자다.

경기도 부천 역곡교회(김경수 

목사)도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생후 6-36개월의 아기와 보호자

를 위한 역곡아기학교를 운영한

다. 유종숙 전도사는 “평소 육아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여

성들이 교회 도우미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다”

면서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출산

과 육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신앙적 공백기를 회복하고 비슷

한 또래엄마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교회는 주일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조직과 구

조에 머물지 말고 주중에도 지역

사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공

간이 돼야 한다. 박상진 기독교학

교교육연구소장은 “저출산 시대 

교회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

기고 출근할 수 있는 탁아, 아기학

교, 보육, 공동육아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

래했다”면서 “그래서 자녀를 낳으

면 교회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

이 하나님의 ‘첫 명령’이자 ‘최초의 복’이기 때문이다(창1:28). 따라

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

항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 개신교는 교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

지하는 국내 1대 종교로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선도적 위치

에 있다.

출산은 하나님 명령… 결혼·육아 프로그램 속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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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

은 헬라어로 소테리아(σωτηρία))이
다. '소테리아'는 '영혼 구원'을 넘어

서 전인 구원을 뜻하고, 개인 구원

을 넘어서 사회 구원에도 사용된다. 

우리는 헬라적인 이원론에 익숙하

여 이 둘을 분리하려고 한다. 그래

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별개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개인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

가 크다.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교회선교를 

말씀의 선포와 개인의 영혼구원에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 개념은 사회참여

(Social action)를 주장하는 사람들

에 의해서 반발과 도전을 받아왔다. 

사회구원에 관한 쟁점은 20세기 후

반기에 에큐메니칼운동에 의해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 

극단의 노선은 로잔대회에서 통합

적으로 잘 정리되었다. 아무튼 우리

는 흑백논리로 다른 진영을 판단하

기보다 말씀과 교회의 선교역사 속

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핵심

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 보수와 진보의  두 노선   

대체로 보주주의 노선에서는 “그

리스도적 구원이란 개인 영혼의 구

원이며 이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견해이다. 사회 개혁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회전체가 자동적으로 달라

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개

혁은 특별히 소명 받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교회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만으로 충분하다는 태

도이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는 영

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독교를 사회 밖의 종교로 만들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경향

이 있어왔다.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

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한 요인

이 되었다.  

이에 비해 진보주의 노선에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도외시하고 구

약의 선지자들처럼 사회의 죄악을 

규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정

의를 위해 신앙의 행동화를 지나치

게 강조했다. 사회구원의 우선론자

들은 각 개인이 착해지면 사회가 자

동적으로 선해진다는 견해에 대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사회

구조 악은 개인의 합보다 더 큰 힘

을 갖기에 영적 행보만으로는 한계

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 노

선은 사회 참여로 영향력을 드러냈

지만 정작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을 훼파하는 일반 사회단체

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2. 구원 사역에 대한 역사적 이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

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

셨다. 주님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지 않으셨다. 정당을 형성하거

나 정치인으로서의 생애를 거절했

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세기의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

났던 부흥운동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운동을 활

발하게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19세

기 미국에서도 복음전도와 사회 참

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선교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국제회의를 기점

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타게 되었다. 

로잔언약의 핵심은 “사람과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

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

의 의무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은 복음전파

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전파에 이르

게 하는 다리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로잔대회에서는 양극화된 두개의 

극단적인 견해를 통합적으로 정리

해주었다. 존 스토트 목사에 의해 

주도 된 로잔언약은 개인 구원을 우

선하되 그리스도인의 사회책임을 

무겁게 거론함으로서 교회의 나아

갈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었다.

3. 칼빈의 사상

“칼빈의 정치사상은 16세기 유럽

의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국가

가 종교에 예속됐던 중세와 이원론

적 세계관의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나왔다. 한 마디로 교회와 국가의 

유기적 관계, 즉 국가와 교회의 통

치영역을 구분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 국가는 교회의 예배

를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하는 ‘파수꾼의 역

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독재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복종을 우선시하는 친정

부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칼빈의 정치사상이 후대에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아무래

도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때

라 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화란의 

소시민과 상인들에 의해 주로 수용

돼 독립전쟁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

로 인해 네덜란드는 사실상 칼빈주

의 국가가 됐다. 여기서 카이퍼는 ‘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 정치와 교육 

등을 개혁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

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4.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교수의 생각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요 신학자

인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1892. 6.21-1971. 6.1) 교수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참된 기독교는 두 

가지 차원의 건전한 조화에서만 찾

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하

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이며, 둘

째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이

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 후자는 윤

리와 사회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참 

기독교는 종교와 윤리, 신앙과 행

위, 정신과 물질의 건전한 조화 속

에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40여 년 전에 니이버 교수의 이런 

주장은 그 당시에 미국사회 안에 영

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현실을 외면

했던 정통의존 사회와 또 이웃에 대

한 현실문제만을 강조함으로써 뜨

거운 영적 힘과 신앙을 잃어버린 진

보적인 교회를 향해 다 같이 던진 

개혁의 선언이었다. 참 기독교는 그

의 주장대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

다. 즉, 기독교는 종교이면서 종교

만은 아니며, 윤리이면서 윤리만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영원과 시간, 절대와 상대, 

무한과 유한, 완전과 불완전의 만남

이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생

각할 때 이웃에 대한 봉사와 현실참

여가 무시 된다. 또 기독교를 하나

의 윤리로만 생각하면 모든 가치기

준을 인간에게만 두기 때문에 인간 

외의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신의 권위도 영적세

계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유물적

인 현실세계 만을 문제 삼게 된다.

 

맺음 말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과 동시

에 세상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사

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스

도인의 사회참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이라야 한다. 

손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사

회참여는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입

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

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고, 성

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아무튼 우리가 유념할 것은 크리

스천은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자 몸부림치는 개혁자나 사회봉사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

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이 세상에 이

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

람들이다. 세상은 불행하게도 창의

적 접근 지역 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어둡고 폐쇄된 곳이 너무나 

많다.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크리스천

들이 문제의식 없이 마치 소가 닭 

보듯이 세상을 무감각하게 사는 것

은 문제가 크다. 

우리는 개인구원을 통해 사회변

혁을 시도하지만 동시에 불의한 사

회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

게 교회 담을 넘어 주님의 상한 마

음이 가 있는 땅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10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선교적 시각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

교회는 개인 구원을 우선하되 사회를 위해 파수군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2017년 3월 정기노회에서 공로목사로 추대 받으면서 은퇴목

사로서의 행보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운데 계속하고 있습

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줄 믿습니다.

이번에 22회째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멕시코를 다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는 것입니다. 금번에는 목감기가 와서 다소 컨디션이 좋지 못하

였는데도 현지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 할 수 있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쁨이 가

득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까만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따뜻한 타코 음식을 접

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뵈옵지 못했

던 8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자와 함께 3대가 쓰레기 매립

장에서 일을 하는데 역시나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청년으로부터 노인

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저들에게는 하나같이 얼

굴에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거의 다  

집이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고물 자동차라도 차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비닐이나 박스로 천막을 치고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는 거동이 좀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얼굴에

는 웃음이 가시지 않고 모두 다 손에 쥔 타코로 감사하고 식사

를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저들에게 소

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에 갈 때마다 미화 200불이면 약 250명에게 점심 한 끼

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번 이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은 알베르트 목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타코를 만듭니다. 그 준비와 정성은 대

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서빙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미니밴을 운전해서 갑니다. 금번까지 은퇴 후 22

번이나 간 멕시코 선교이지만 매번 제가 운전을 해서 갑니다. 

왕복 350마일(560km)의 길이지만 언제나 감사로 봉사합니다. 

갈 때마다 일행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이 

쓰셨던 나귀와 같이 쓰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자동차로 운전해서 팀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참 편

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시는 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는 아닐지라도 고장 나지 않

게 선교하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저희 팀들의 기도 제목은 선교 전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동차는 

16만 마일을 타고 있어서 혹시나 멕시코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함께하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언제나 기도

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을 향해 

깊이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덕 목사 드림

선교지 소식
은퇴 후 제 22차 멕시코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지에서 이용덕 목사(뒷줄 오른쪽 첫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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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 만난 하나님 기업의 

비밀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

기 시작한 것은 이식수술을 위해 병

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

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

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

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

라”(마22:39)는 말씀이었다. 건강했

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

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

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

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있는 말

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

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가

셨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수직적이었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없

다고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

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

교사들이 하면 되므로 나는 내게 주

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가지였다. 일단 구원을 받은 저에

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

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

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

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

로 결심했다. 

그 즈음 아내가 내게 신문을 보여

주었다. 

“여보, 광고가 났네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미국 자선단

체인 ‘스프앤키친’이 기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다. 예전 같

았으면 이런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건 그 분

야의 전문가들이 나설 일이라고 생

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소식은 내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광고를 보았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고 심장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

었지만 아내와 나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런 단체를 돕겠

다”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그것도 내가 상상

도 못한 방법으로 말이다.

사실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월급을 받아도 

집 렌트비며 카드 값이며 세금이며 

지불하고 나면 저금하기가 쉽지 않

다. 특히 미국은 세금이 많아서 저축

은 그야말로 꿈이다. 그런 형편에 남

을 돕겠다니, 고작해야 한 달에 몇십 

달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비즈니스

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

그러던 중 1993년 1월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 

직후라서 또 몇 개월을 집에서 쉬어

야 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

무 힘들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

만 팔리지도 않았다. 약값이 없어서 

동료 환자에게 남은 약을 구하러 다

닌 적도 있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했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그 무렵이었

다.

아내는 1년을 말렸다. 대수술을 받

은 탓에 얼굴은 부어 있고 먹는 약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루에 한 움큼

씩 약을 먹는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

서 무슨 사업을 하냐는 거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나를 배려해 

설계 프로젝트만 따오라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물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상태였다. 나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중

심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려면 회사

로 돌아가선 안 되었다. 하나님을 중

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

다.

하지만 그 무렵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 다니며 번 돈

으로 집을 몇 채 사두긴 했지만 엄청

난 금액의 병원비를 대느라 다 팔아 

치우고 남은 것이라곤 가족들이 살

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다. 더구

나 장인어른이 하던 사업마저 부도

가 나서 우리는 그야말로 어느 쪽에

도 손을 벌일 형편이 못됐다.

1994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상태였

다 의료보험비를 낼 돈 조차 없었다. 

그러다 1995년, 하나님의 은혜로 탬

플대학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낸 것

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창업을 한지 불과 1년 만

에 우리는 창고를 벗어나 사무실다

운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첫 파트너

로 온 놀리 알라콘 부사장을 비롯해 

15명의 식구가 생겼다. 하나님은 사

업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과 가족관

계의회복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1998년 2차 이식수술을 받

기 위해 6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약을 맞기 위

해 줄을 주렁주렁 단 채로 환자들과 

성경공부반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는

가 하면 비즈니스 미팅도 했다. 내가 

입원하고 있으니 회사로서는 어려움

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

긴 회사이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

다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리신 하

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하형록 목사
(갈보리비전교회 담임, TimHaahs 회장)

“세상의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의 고속도로로!”(5)

신앙과 삶

스물아홉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서른셋의 어

느 날 그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 ‘심실빈맥’이란 판정을 받고 생사를 

오가야 했던 그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

람으로 거듭났다. 

심장이식 수술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기업 ‘팀하스(TimHaahs)’을 시작했고 잠언 31장에서 뽑

은 주옥같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비즈니스계의 하나님의 모

델로 쓰임 받고 있으며 현재 갈보리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글은 ‘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에 수록된 간증을 발췌 정리했다. 

복통, 설사, 변비 나타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글자 그대로 장(소장과 대장)이 너무 민감해서 비정상

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거나 설사나 변

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병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진단받는 위장관계 진환이고 감기 다음으로 흔한 병가

의 원인이다. 통계를 보면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0-20%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며 약 15%가 병원을 찾

는다고 한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후반의 여성 임씨는 지난 

3개월간 복통으로 고생해왔다. 과거에도 장이 약하다

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심한 복

통과 변비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려

웠다. 특히 업무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

우에는 왼쪽 아래쪽 복부의 통증이 더 심했다. 통증의 

양상은 마치 쥐어짜는 듯했고 음식을 먹으면 더 심했

다. 변비가 심하다가도 가끔 설사가 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소량의 묽은 변이 자주 나오곤 했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면 변이 잘 나오

지 않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한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다. 

임 씨는 늘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은 복부 증상이 사라졌다. 임씨

는 과거의 특별한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었지만 항상 

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둘 

때마다 장에 탈이 나곤했다. 이때 항상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서 나타났다. 또 월경을 할 때 통증이 몹시 심해

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담배와 술은 마시지 않

고 언론계에서 일하는 특성상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상 많은 편이었다. 

임씨를 검진했다. 혈압이나 맥박은 모두 정상이었고 

촉진할 때 복부 아래쪽에 통증이 있었다. 혈액검사와 

대변 검사도 정상이었다. 임씨는 병력을 바탕으로 과

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이 병의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나 감염 등으로 설명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바는 없다. 심리

적인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악화시키기는 하

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이지만 염증성 장 질환 등도 비

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검사나 

대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드물게 장 내시경을 해

야 하는 수도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섬유

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변비가 주된 증상으

로 나타나면 장 운동을 증가시켜주는 세로토닌길항제

를 쓸 수 있고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장 운동을 감소시켜주는 항콜린성 약물을 사용한다. 

다만 이 약물들을 과잉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남미는 가톨릭이 강세로 복음화율

이 10% 내외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 

특히 하나님의 성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 2억명 중 기

독교인이 4000만명인데 이중 하나님

의 성회가 절반 이상이다.

여기에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1997년 특별 대성회가 큰 

역할을 했다. 상파울루의 한 경비행장

에서 열린 성회에는 150만명이 운집

했다. 브라질 최고의 성회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현지교회와 달리 한인교

회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 문을 닫거

나 작은 교회끼리 합치는 경우가 심심

찮게 나오고 있다.

성령세계2020(대회장 소강석 목

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

수형 목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아르헨

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등 3개국 한인

교회를 방문해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

는 ‘성령 라틴아메리카 2018’ 성회를 

열고 있는 이유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회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결국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선 지난 2일 브라질한국인

교회목회자협의회 주최로 순복음쌍파

울로교회(윤성호 목사)에서 성회가 진

행됐다. 성회에는 상파울루에 있는 한

인교회 성도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민사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다.

주 강사인 소강석 목사는 성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은

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변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을 괴롭히던 아이였으나 고2때 동생

을 따라 교회에 처음 나갔고 수련회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됐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집 밖으

로 쫓아냈던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일

가 친척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했

다.

‘남미에 성령의 불 다시 타오르게...’ 
8월29일-9월4일 소강석 목사 등 아르헨, 

파라과이, 브라질 3개국 한인교회서 부흥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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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옛 언약의 성막과 성전은 새 언약의 실체

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곧, 교회로 완성되

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여전히 계속됨을 사도

는 강조합니다. 첫째, 성전된 그리스도인은 항

상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14-15). 의

와 불법, 어두움과 빛, 그리스도와 벨리엘(마

귀),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서로 연합할 수 없

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

태를 가리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

약의 절정을 누려야 합니다(16). 하나님은 그

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

합상태가 우리가 거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로부터의 분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을 이루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거룩중심, 하나님임재중심 그리고 그리스

도 안에서의 산 교제를 중심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

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고후6:14-18)찬498장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면 교회

는 우리를 기르시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

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장을 위해 바른 교

회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생활을 바

로 할까요? 첫째, 교회를 향한 사도의 넓은 마

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마음이란 교회

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새 역사가 일어

납니다. 둘째, 사도를 향한 좁혀진 마음을 경

계해야 합니다. 고린도교회의 타락은 사도 곧, 

성경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지 못한데서 일어

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

는 짐승처럼 우둔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

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셋째,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합니다. 세상에 대해 

좁은 마음을 갖지만 말씀을 순종으로 겸손히 

받을 때 주의 은혜를 누리며 당면한 현실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후6:11-13)찬88장월

세 언약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사랑의 경건에서 나온 두려움입

니다. 새 언약백성은 거듭남으로 자연히 가진 

반응입니다. 이 두려움이 살아 있는 증거이기

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생활의 기본

이 돼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에 거룩함을 구

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거룩이 자라나는 토

양입니다. 경건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

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의 표준에 이르기 위해 온전한 거룩을 추구해

야합니다. 셋째,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앞선 모든 것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일은 자

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이것

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고난을 통해 생겨지는 

열매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

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새언약 백성의 삶(고후7:1)찬412장수

사도와 고린도 교인 간의 교제를 통해 사도

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위로

입니까? 첫째, 담력을 가진 위로입니다(2-4). 

마게도냐에서 당한 불편한 육체와 사방에서 

우겨싸는 난관으로 다툼과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었

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을 볼 때 담력을 가집니다. 둘째, 거룩한 자랑

으로 오는 위로입니다(4). 그런 과정 속에 고

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

봄으로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

로 찬양과 감사와 간증하게 합니다. 셋째, 모

든 환난에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5). 사

방으로 우겨 쌓인 고난은 위로 오는 위로를 받

는 기회입니다. 사도는 그 일로 교회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까지 참된 수고를 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누렸

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 거함을 힘씀

으로 나아갑시다.

위로의 하나님(고후7:2-5)찬559장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근심

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이것이 우리로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

다(7).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내 것

으로 소유하려는 열망은 산 증거입니다. 근심

을 가질 때 하늘보화를 보는 눈이 뜨여지기 때

문입니다. 둘째, 이것이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7).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부족 때문

에 벗어나려고 애통합니다. 셋째, 이것이 회개

로 이끌기 때문입니다(8-9). 참된 회개는 생

명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신자가 항

상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

드시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타락에 이르는 안일

함보다 경건에 이르는 근심을 구합시다.

금 경건에 이르는 근심(고후7:6-9)찬474장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두 가

지 근심을 지적하며 그들로 곤고한 날에 따라

야 길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첫째, 생명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근

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7가지로 보여

지기를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합니다. 이것이 거룩에 이른 증거

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마침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부패성

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는 열심으로 나아

가게 합니다. 넓은 길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

이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는 일로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을 거

룩해지는 기회로 삼읍시다.  

회개에 이르는 근심(고후7:10-11)찬206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사람이 떡(bread)으로만 살 것이 아

니요”(“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

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

니라 하였느니라”, 눅4:4)라는 구절에

도 불구하고 이 떡(bread)은 오랫동안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이 생명의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

(άρτος)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bread, 즉 빵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bread가 늘 ‘

떡’으로 번역이 된다. 서양에서 주식으

로 이용되는 bread와 같은 개념이라면 

‘떡’이 아니라 ‘밥’으로 번역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보지만 인류 

역사상 bread가 여러 형태로서 종교적 

의미를 전달함을 생각해볼 때 우리 문

화에서도 ‘밥’보다 종교적 의미가 강한 

‘떡’이 더 나은 단어 선택이었을 수 있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빵의 역사는 약 6000년 전 인류생활

이 수렵목축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넘어

가면서 곡식을 반죽하여 돌에다 구운 

것이 그 기원으로서 처음에는 무발효 

빵(무교병, unleavened bread)이었으

나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인들이 처

음으로 이스트를 넣은 본격적인 발효 

빵을 굽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발효 

빵의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빵의 발달 과정

이 잘 나타나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가던 천사 

일행을 알아보고 영접하는데, 사라는 

저들에게 고운가루로 반죽하여 즉석에

서 떡을 만들어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창18:6). 따라서 이는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인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종종 무교병을 먹

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다. 롯이 낯선 사

람을 대접할 때 급히 무교병을 구워 대

접했으며(창19:3), 기드온이 천사를 대

접할 때에도 무교병을 대접했고(삿

6:19-22),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차려준 빵도(삼상28:24) 누룩 

없는 빵이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유

대인들은 뜻하지 않게 손님이 찾아 온 

경우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

죽하여 그대로 구워서 대접했던 것 같

다. 

역시 출애굽 할 때의 장면도 보면, 이

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워낙 급히 

하는 바람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

유가 없었기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

로 무교병을 구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기록으로 추측해보건대 이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적 여유

가 있었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유대

인들은 출애굽의 긴박함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나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누룩은 음식에 발효를 일으키는데 유

대인들은 이러한 누룩의 발효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으로 이해하여 누룩을 

영적인 의미에서 '부패'와 '타락'의 상징

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소제, 레2:1-16)에 꿀과 누룩을 넣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을 기

억하면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의미

하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

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본다는 것

이다.  

이후 애굽의 누룩 넣은 빵은 헬라시

대를 거쳐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제

빵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말총으

로 만든 체를 이용하여 고운 밀가루를 

구하고 당분과 이스트의 작용으로 발

효를 일으켜 부드럽고 질 좋은 빵을 만

들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가 유럽 전체

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제빵 기술도 

유럽 각지로 퍼져, 빵은 없어서는 안 되

는 주식이 되었다. 

따라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

을 생명의 떡("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

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

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

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

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

6:35, 41)에 비유하시고 부활 후 제자들

에게 조반으로 떡(bread)을 주신 것을 

보면(요21:9), bread가 성경 시대에 가

장 주된 주식의 형태였음에는 틀림없

었던 것 같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베들레헴은 집이

란 뜻의 "벧트"와 떡이란 뜻의 "레헴"이 

합해져 "떡집"(House of Bread)이란 뜻

을 갖고 있다. 이곳은 룻기에서 룻의 시

부모와 남편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

려니와(룻1, 2장),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과 예수의 출생

지였다 (삼상16장; 마1장). 무엇보다 

예수는 생명의 떡(bread)으로 여겨졌

기에 이 지명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을

까. 

기드온이 들은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리떡이나(삿7:13) 신약의 오병이어 

구절들(마14:17; 막 6:38; 눅9:13; 요

6:9, 11)에 등장하는 떡(bread)은 유대

인들의 주식으로서 보통 밀가루와 보

리가루로 만들었는데 보리가루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모양은 대개 지름이 40cm 정도로 납작

하고 둥근 접시 모양이었다는데, 오늘

날의 샌드위치처럼 빵과 물고기를 함

께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아마

도 요즘도 중동 사람들이 먹는 pita 

bread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출16:13-

15)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

고기를 주셨다.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

를 예표 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생

명의 떡'(요6:35), 하늘로서 내려온 떡'(

요6:58)이라고 하심으로써 인류의 영

적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밝히셨다. 
cse1001@gmail.com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생명의 떡, 곡류 & 두류 (상)
(Bread, Grains, & Legumes)

수렵목축생활서 농경생활로 넘어가며 곡식 반죽해 돌에 구워 

BC 2000년 이집트인들이 이스트 넣은 본격 발효 빵 만들어 

Food in Bible(4)



박 희 민  목 사 ( 새 생 명 선 교

회·KCMUSA 이사장)의 저서 ‘이전

보다 더 풍성한 삶’이 최근 출간됐

다. “이민교회 영적 리더십의 귀감”

이라고 불리는 박희민 목사가 “선

교사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후배 목회자들이

나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의 삶은 결코 은퇴가 없음을 보여

주는" 책이다. 

박 목사는 “조금이라도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생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

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발간 동기

를 밝히며, 또 “은퇴하시는 여러분

들이 은퇴 후 무료하게 인생을 허

비하며 살지 말고 아직 가장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Best time 

you to come)는 미래지향적이고 창

의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소망 

속에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제 1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

주국민일보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모은 것이며, 제 2부 “창의적 선교”

는 선교컨퍼런스에서 강의한 내용

들, 그리고 제 3부는 박희민 목사가 

이끌고 있는 새생명선교회의 사역

들을 정리한 것과 제 4부 “박희민 

목사 프로필”은 박 목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겨 본 것으로, 특히 

그의 어린 시절, 목회자로의 소명, 

결혼과 선교사로 헌신과 캐나다와 

미국 목회, 은퇴 후의 사역과 가족 

등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서술돼 있다. 

또 제 1부를 시작하기 전 “내가 

본 박희민 목사”라는 타이틀 아래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목사), 

송정명 목사(전 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

회 담임), 임윤택 목사(윌리암캐리

국제대학교 교수), 진재혁 목사(지

구촌교회 담임)의 추천사가 수록됐

다.

한국 최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

아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분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던 토론토 한인장로

교회를 캐나다의 대표적인 한인교

회로 성장시킨 후 나성영락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한인 디

아스포라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

회로 성장시켰다. 

저서로는 “사람을 품으라”(두란

노서원), “21세기 영적 리더십”, “평

신도를 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 등 35권이 있으며, 국방장

관상, 아세아인상(Cal-State), 추양

목회대상(숭실대학교), 대한민국 국

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바 있다. 

나성영락교회 은퇴 후 새생명선

교회를 설립해 대표로 섬기면서 

KCMUSA(미주한인선교재단) 이사

장, 성시화운동 국제 명예총재로 활

동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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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 

은퇴 후 더 멋진 삶 알리기 위해 저술

저자 박희민 목사

새책소개

오늘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

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어 축하

하여 주시는 목사님들과 신학교 동문들, 그리

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0여 년 전 이 뉴욕 지구는 자유주의 신학

이 만연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 가운데 부족한 저

를 세워주셔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권유로 1987년 9월 동부 뉴욕에 동부개혁장

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본 신학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교훈으

로 하고 31년 동안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

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479명의 신학

도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졸업생들을 세계 각

처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역자로 사역하

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목회자로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본 신

학교 이사장과 교수로 섬기시던 김성국 목사

님을 2대 학장으로 모심에 더욱 감사드립니

다.

이제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본 신학교 이사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

들이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위하여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 신실한 개혁주의 목

회자들을 배출시키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욕의 개혁주의 신학의 전당! 하면 동부개

혁장로회 신학교가 제일 먼저 기억되기를 간

절히 소망하며 이임사에 대신 합니다.

주후 2018년 9월 2일

초대학장 장영춘 목사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하나님

께서 만드시는 역사의 한 자리에 서 있

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보이는 것은 

옛적 길 선한 길이 보입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이 난무한 뉴욕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개혁주의 

신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부개혁장로

회신학교를 세우신 장영춘 목사님이 걸

었던 믿음의 길을 보게 됩니다. 힘 들으

셨을 것이고 외로우셨을 것인데 힘 있

게 달려오신 그 길이 제가 또 달려가야 

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에 신실하게 동참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감

으로 수고하시고 축도해 주실 이규본 

목사님을 비롯 전임 학감님이셨던 김혜

천 목사님 지금은 하늘에 계신 문경환 

목사님 그리고 보직 교수님들 모든 교

수님들 사무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아

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시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는 저도 동참케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위

로와 힘을 주신 본 교단 총회장 

김재열 목사님, 순서를 맡아 주

신 노회장 문종은 목사님, 은사

이신 김인환 총장님, 교협회장 

이만호 목사님, 모든 노회 목사

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멀리

서 따듯한 축하를 보내 주신 모

든 선후배 동역자 목사님들, 이

사회와 동문 재학생들, 캐나다 

분교 정관일 목사님과 교수님, 

오늘 예배순서들을 담당해 주시

고, 지금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

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퀸즈장

로교회 당회와 교역자, 직원, 교

우들, 모든 언론 기관과 저의 가

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장의 직분을 두 단어를 

붙잡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프린키피움(principium)

입니다.

프린키피움은 원천, 시작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개혁신학자 헤르

만 바빙크가 신학의 원리로 삼았던 단

어입니다. 충족하고 무오한 말씀만을 

원천 삼고 끝까지 말씀으로만 신학교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인간의 경험과 사

상이 아닌 말씀으로만 신학의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

이”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으로서 어느 날 새

벽, 학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교직원들이 맞이할 온

갖 난제를 풀 지혜가 있고, 신학생들이 

맞서 싸울 세상에 대한 담력이 있고, 우

리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의 미래가 있

다고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

립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i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총!)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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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목사

뉴욕의 개혁주의신학 전당으로 기억되길 “프린키피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잡고...

이임 장영춘 박사 취임 김성국 박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사

이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김성국 목사, 김명자 사모, 장미은 사모, 장영춘 목사.


